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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 l uences on Kor ean Spor t s of

Accompl i shment s of Wr es t l er

Yang Jung- mo

Par k , Sang Kyu

Gr adua t e School of Educa t ion

Pukyoung Nat i ona l Uni ver s i t y

Abst r ac t

Thi s s t udy i s on t he accompl i shment s of t he f i r s t Kor ean Ol ympi c Gol d medal i s t ,

Yang Jung- mo and t he i nf l uences on Kor ean spor t s t o hel p under s t and t he hi st or y of

wr es t l i ng and t o hel p devel op Kor ean wr es t l i ng .

Thi s s t udy descr i bes f i r s t l y t he out l i ne of t he wor l d wr est l i ng and t he hi s t or y of

Kor ean wr es t l i ng devel opment , secondl y hi s gr owi ng and t he r esul t s of hi s wr es t l i ng

games and t hi r dl y t he meani ng of hi s accompl i shment s bot h i n Kor ean wr es t l i ng

hi st or y and i n t he nat i on as a t heor et i cal backgr ound t hr ough r ef er ences and

hi st or i cal met hods .

Fi r s t , hi s accompl i shment s gave Kor ean peopl e hope and cour age . Li ke Son, Ki J j ong

who won t he mar at hon i n 11t h Ber l i n Ol ympi cs i n 1936 wi t h t he Japanese nat i onal f l ag

br ought pl eas i ng news t o t he Kor ean peopl e i n a deep gr i ef and sor r ow f r om bei ng

depr i ved of t he count r y by Japan, he al so gave hope and cour age t o al l t he Kor ean

peopl e suf f er i ng f r om t he pol i t i cal t ur moi l and f as t economi c devel opment dur i ng

1970s .

I t can be sai d t he endur ance and t he s t r ong wi l l pl ayed a gr eat r ol e i n t he

devel opment of Kor ea . The val ue of t he ment al dedi cat i on of i t i s pr i cel es s .

Second, he made a gr eat di pl omat i c accompl i shment . I t cos t much t i me and ef f or t f or

t he di pl omat s t o make our count r y bet t er known and mor e i nf l uent i al i n t he

i nt er nat i onal soci et y . However , Yang, Jung Mo made i t poss i bl e by wi nni ng t he gol d

medal i n t he Ol ympi cs , t he bi gges t wor l d spor t s event .

The i nt er nat i onal pos i t i on of Kor ea i n t he past was ver y poor . Hi s wi nni ng 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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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 d medal pr oved t o be a good oppor t uni t y t o make i t s pos i t i on i n t he

i nt er nat i onal wor l d much mor e power f ul t han t he past one known as an undevel oped and

di sput i ng ar ea . The pr oud pos i t i on of pr esent Kor ea as a member of OECD and one of

t he maj or count r i es i n t he wor l d t r ade has been es t abl i shed on t he bas i s of hi s

accompl i shment s .

Thi r d, t he accompl i shment s made a f i r m bas i s f or spor t s devel opment of Kor ea . I t

became t he oppor t uni t y t o make f ar mor e devel opment i n spor t s , whi ch showed t hat

Kor ean spor t s began t o r i se t o t he wor l d l evel . Kor ea nowadays keeps good r ecor ds i n

5 s t r ai ght Ol ympi cs ent er i ng t op t en by t he 27t h Sydney Ol ympi cs s i nce t he 21s t

Mont r eal Ol ympi cs i n 1976 except Moscow Ol ympi cs whi ch Kor ea boycot t ed .

And al so at pr esent as a l eadi ng spor t s count r y whi ch has had 3 IOC member s

i ncl udi ng Ki m Woon- Yong, Lee Gun- Hee and Par k Yong- Sung, Kor ea i s get t i ng i t s

posi t i on mor e f i r ml y es t abl i shed .

Wi t hout t hi s f i r ml y es t abl i shed pos i t i on as a l eadi ng count r y of spor t s , i t may

have been i mposs i bl e t o hos t such a l ar ge number of i nt er nat i onal games i ncl udi ng

Seoul Ol ympi cs i n 1988 and Busan As i an Games i n 2002 .

Four t h, he showed br i ght hope and obvi ous poss i bi l i t y t o younger at hl et es .

When we compar e t he number of Ol ympi c medal s t hat Kor ea has won bet ween i n

wr es t l i ng and i n al l t he ot her f i el d we can f i nd t hat t he r esul t s si nce 1976

Mont r eal Ol ympi c Games ar e qui t e out s t andi ng .

Hi s wi nni ng of t he Ol ympi c gol d medal made i t poss i bl e f or younger wr es t l er s as

wel l as i n al l t he ot her at hl et es ent er t he wor l d wi de s t age .

Based on t hose r esul t s , t her e has been a hi gh r i se i n spor t s popul at i on s i nce t hen

and t he execut i ves and at hl et es i n commi t t ees came t o make ef f or t t o i mpr ove spor t s

ski l l s t hr ough mor e sys t emat i c and bet t er or gani zed met hods . Ther ef or e younger

at hl et es can be t r ai ni ng i n bet t er ci r cums t ance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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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면서 삶의 활동은 시작되었으며 그 변천의 발자

취는 역사이다. 역사는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시작되고 전통이란 과거의

관습과 교훈을 미래에 전달함을 뜻하는 것이며, 과거의 기록이 보존되기

시작한 것도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며 과

거를 통하여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과거 없이 현재는 존재할 수 없으며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규정된다. 마

찬가지로 한 사건은 그 전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역사연구의 필요성이기도 하다(최종삼, 1993

: 2)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요즘 몇 년 사이에 대단히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를

맞은 현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여 21세기를 위해 노력하면 좋은지

를 생각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인

식, 바꾸어 말하면 전환기로서의 "현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역사로 향하도록 하고 있다.

1976년 제21회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62Kg 페더급에서

양정모는 건국 이후 올림픽대회 참가 역사상 처음으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

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누렸다. 아울러 온 국민에게는 커다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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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이전 1964년 장창선 선수의 동경 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획득과 1966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이 한국 레슬링이

세계 정상에 오르는 첫 걸음이었다면, 양정모 선수의 올림픽 세계제패는

우리나라 레슬링계가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데 즉 국위선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체육기자

30년 비망록 1996 경찬문화사: 43).

국민들이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화합에

도 큰 힘이 되었다. 양정모의 몬트리올 올림픽 제패는 한국 근대 체육사와

레슬링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며 우리 국민의 민족정신 함양과 애국

심 고취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체육사적 의의가 매우 큰데도 양정모

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 레슬링

사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한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에 관

한 연구는 향후 레슬링사 연구의 토대에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레슬링계 및 여러 레슬링 동호인들에게 참고가

되는 역사적 자료를 남김으로써 레슬링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와 미래

의 한국 레슬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첫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국의 레슬링이 도입되었

는지를 살펴 볼 것이며, 광복이후 대한아마추어레슬링협회가 창설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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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 국내적·국제적인 활약상을 통해, 레슬링의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

였다.

둘째, 양정모가 유년기에서부터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조명하고 몬트리올 쾌거의 역사적 의의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셋째, 건국 이후 전 스포츠종목을 통틀어서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인 양정

모의 사례를 통해, 국위 선양과 민족정신 함양을 그 당시의 사건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 레슬링에 밑거름이 된 양정모의 노고와

업적, 그 의의를 밝혀 한국 스포츠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봄으

로서 한국 스포츠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신문자료와 잡지류의 기사,

레슬링관련 선행논문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문헌고찰의 방법을 통

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연구방법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레슬링의 역사적 고찰을 레슬링의 발생과 발전과정, 레슬링

의 한국도입과 발전과정, 올림픽에서의 레슬링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레슬

링이 어떤 모습으로 발달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 레슬링의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 양정모의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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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레슬링 성적,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의 쾌거의 과정으로 나누어

양정모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에 임하였다.

제4장에서는 건국 이후 올림픽 첫 금메달 획득의 의의를 레슬링사적 의

의, 국가적 의의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토대로 레슬링 역사를 정리하고,

레슬러 양정모의 성장과정과 업적 및 한국 스포츠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으로써 장차 한국 레슬링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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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 세계레슬링의 개요

1) 레슬링의 발생과 고대의 레슬링

레슬(wrestle)이란 용어는 격투, 씨름으로 해석된다. 레슬링(wrestling )이

란 상대와 맞서서 맨손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으로, 자기의 힘

과 기술만을 이용하여 겨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과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를 제어하는 경기이다(KBS 스포츠 핸드북, 1983).

레슬링은 인류가 행하고 있는 운동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투기 형태

의 종목이다. 원시 시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즉 일상 생

활에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냥과 부족간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힘이 필요하게 되었다.

레슬링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므로 다른 동물과의 싸

움에도 관련된다. 미개 시대의 인간은 일상 생활에서 때때로 야수를 만나

게 되며, 이 야수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심

신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 자기 방

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가족이나 종족끼리 힘과 기를 겨루어 보며 이기

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격투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

다. 이와 같이 야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평소 그 성과를 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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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측정할 수 있는 격투경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대적으로 당연한 것이었

다. 더욱이 최고의 고대 문명들에 관한 사료들을 살펴볼 때, 레슬링과 같은

격투종목이 모든 지역의 문명발달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레슬링은 달리고, 던지고, 뛰는 것에 이어 사지나 몸을 이용하여 큰

돌을 움직이거나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수단이었다. 이와 같이 일상 생활에서 사지나 몸을 능동적으로 유효

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메어치기나 쓰러뜨리는 등 기술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인류학이나 고고학 등 인간문화연구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서는 레슬링이

인류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스포츠로 밝혀지고 있다. 스포츠적인 레

슬링 경기의 기원은 원시사회의 남자들 사이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시 사회에서는 생명유지의 보장이 격투에서 항쟁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민병국, 2000: 1).

격투식 스포츠 레슬링 영웅들의 특징은 체격이 크고 강한 자들이었으며,

이것은 체급의 구분이 없었던 고대 격투 스포츠에서는 필연적인 상황이었

다. 또한 격투 스포츠 선수들이 다른 종목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

다는 점은 그들의 체격으로 보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제전 경기는 강렬한 태양 빛이 내리쬐는 7월과 8월에 열렸으며,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격렬한 싸움이 요구되는 격투 스포츠에서는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었다. 또한 체급의 구분이 없는 상

태에서의 격투 스포츠 경기는 체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기술과 전술

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했는데, 이는 체격이 비슷한 동일한 조건에서는 기

술과 전술이 상대를 압도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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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고대인들 중에서 독특하게도 벌거벗은 체 나체로 운동연습과 시합을

했다. 그 당시 나체로 경기를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와 지도자가 선수

개개인의 발육상태를 파악하여 지도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한편으로는 오

늘날의 권투와 레슬링 시합으로 미루어 보아 격투 스포츠가 옷을 입고하기

에는 부자유스러운 활동이었으며, 나체로 행하는 이러한 격투 스포츠를 선

정적으로 보지 않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격투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일정은 상당히 비슷했다. 그들은 비슷한 체격

을 가졌고 종종 똑같은 식사와 장비로서 운동을 했는데, 그들의 팔레스트

라는 지금의 선수촌을 연상할 수 있을 만큼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격투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방식도 다양했는데, 특히 플루트 소리에 맞추어하는 연습, 웨이트트레

이닝, 미용체조 그리고 기초체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 등이

행해졌다. 오늘날과 비슷한 과학적인 훈련방식이 그 당시에 행해졌다는 사

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격투 스포츠의 경기방식은 모두 일 대 일의 시합이었으므로, 추첨으로

상대를 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요행

을 얻어 우승한 사람은 처음부터 싸워서 이긴 사람보다 높게 평가하지 않

았으며, 우승자의 이름을 선포하거나 그 명단을 작성할 때 에페드로스 (부

전승으로 승리한 자)임을 밝혀서 공정성을 기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권오선 외 1988: 445).

팔레스트라 안에는 두 종류의 레슬링을 위해 장소가 분리되어 있었다.

직립 레슬링은 구덩이에 모래가 담겨진 곳에서 행해진 반면에, 그라운드

레슬링은 정상적으로 촉촉한 흙에서 이루어졌다. 진흙은 경기자의 신체에

달라붙어서 잘 미끄러지도록 하여 상대를 어렵도록 만들었다. 레슬링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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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민첩성 그리고 힘이라는 세 박자가 조화롭게 요구되었다. 범 그리스 경

기에서 독자적인 종목으로 두 가지 형태의 레슬링이 존재하였다. 즉 직립

레슬링과 그라운드 레슬링이었다. 직립 레슬링에서는 몸의 상체 부분(머리,

목, 어깨, 팔, 가슴, 허리)이 사용된 반면에 그라운드 레슬링에서는 하체부

분(허리, 넓적다리, 무릎, 그리고 자연스러운 팔)이 쓰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의 근간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직립 레슬링 자세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자신의 상대를

3번이나 땅바닥에 메쳐야만 했으며, 이러한 경우 트릭커(tr ickster ) 라고 불

렸다. 스타디움에서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쌍에서 최대 8쌍의 레슬

러들이 선정되었다. 각 경기자는 헬멧 속의 제비를 뽑았으며, 제비에는 상

대를 지명하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레슬러들이 취한 최초의 자세는

오늘날과 비슷하였다. 선수들은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상대가 자신에게

제공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양 무릎을 구부리고 공격을 가했다. 이 자세

는 시야타시스(syatasis ) 혹은 파라떼시스(parathesis )로 명명되었다. 시합

중에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여러 형태의 잡기와 묘기는 허용

된 신체 부위에 따라 수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들 중에서 일부

는 다음과 같다. 즉 매듭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클린치, 목조르기, 걸기, 땅

바닥에 메치기, 당기기, 목잡기, 허리잡기, 양팔로 상대를 조르기이다. 빈번

하면서도 인상적인 잡기 기술은 허리 잡기 기술인데 이것은 선수가 상대를

던지기 쉽도록 땅에서 들어 올리는 기술이었다.(이종설, 2000: 8).

선수는 폴을 얻기 위해 상대를 땅바닥에 메치고 자신은 선 자세로 있거

나 상대의 몸을 덮쳐야만 했다. 만약 신체의 일부분인 한쪽 무릎이라도 바

닥에 닿았다면 그것은 폴로 간주되었다. 폴은 현대 레슬링에서처럼 상대의

등을 바닥에 짓누를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시합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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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으며, 직립 레슬링은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두 선수가

동시에 넘어졌을 때는 둘 다 상대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간주했기 때

문이며, 그들은 다시 자세를 잡고 그들이 넘어지기 전의 자세로 시합을 시

작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레슬링은 선수들이 준수해야 할 확실한 규칙이 있었다. 이러한 규칙은

올림픽 초기에 시칠리아섬 출신의 오리카드모스가 고안했다고 전해져 온

다. 우리는 오래된 원문에서 뽑아 낸 레슬링 경기의 주된 금지사항을 요약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먹질은 권투의 기본 특징이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다. 움푹 들어간

경기장을 벗어나서 싸우는 것과 깨무는 것이 금지되었듯이, 남자의 성기를

잡는 것도 금지되었다(오동섭, 1997: 12). 상대가 경기장을 벗어났을 때 심

판은 시합을 멈추고 두 선수를 경기장의 중앙으로 데려와서 시합이 중지되

었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서 다시 시작하도록 했다.

시칠리아에 있는 메세네출신의 레온티스코스는 상대의 손가락을 부러뜨

림으로써 상대를 이기곤 했는데 그는 이 기술로 피티아경기에서 1번, 올림

피아 경기에서 2번 우승하였다. 이 기술은 레슬링과 판크라티온 모두에 사

용된 기술이었다.

레슬링을 포함한 중량급 종목은 심리적인 힘, 쇠와 같은 지구력, 그리고

굴하지 않는 정신력을 갖은 인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은 레슬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력, 힘, 지구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레슬링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격렬하게 싸웠지만 그들이 어긴 규칙의 숫자가 매우

적게 드러난 것으로 보아 규칙을 존중했거나 판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규칙을 존중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는 정정당당한 승리만이 관중의 칭찬과 환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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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중량급 종목(권투와 판크라티온)에서처럼 경기자의 생명이

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인 규제가 없었다는 것은 페어플레이를 했

다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플루타르크는 레슬링을 가장 기술적이며

교묘한 스포츠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많은 레슬러들은 독특한 레슬링 묘기

와 잡기 기술을 발휘할 만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맞잡기 기술은 공격자

와 공격을 방어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공격적인 잡기에 반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레슬링 기술은 높은 수준에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독

특한 레슬링 방식들이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사용되었으며 테살리아, 시칠리

아 그리고 스파르타의 레슬링은 모두 잘 알려져 있다. 시칠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레슬링에서는 매우 능수능란했으나 영광스러운 선수라는 명성을

얻지 못하였다. 한편 스파르타 레슬링은 기술이나 전술보다는 오히려 힘

때문에 널리 보급되었다. 한 스파르타 레슬링 선수를 위해 쓰여진 경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나는 스파

르타의 식에 걸맞게 힘으로 승리한다.

아르고스의 선수들은 훌륭한 레슬링 기술로서 유명했으며 이것은 리비

아가 아닌 아르고스의 레슬링 이라는 격언을 탄생시켰다. 경기의 구경꾼들

은 대개 김나지움과 레슬링 학교를 통과했으므로 스포츠에 대한 상세한 지

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훌륭하고 기술이 뛰어난 레슬러를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카이아의 아이게이라출신의 소년 크라티노스는 그의 훌

륭한 레슬링 기술 때문에 올림피아에서 많은 칭송을 받았으며 결국 그는

알틱스에 자신과 자신의 파이도트리베스(paidotribes )에 관한 조각상을 세

울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와 같은 유명한 레슬링 선수들은 올림피아와 또 같은 신성한 경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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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하면 명성을 얻게 되어 이름이 역사가들에게 언급되어 왔다.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레슬링 경기의 기록은 이라크의 기록에서

보여주는 싸우는 한 쌍의 레슬러를 볼 수 있고, 고대 이집트 다섯 번째 왕

조의 벽화에서 여섯 쌍의 청년 레슬러들을 확인 할 수 있다. 놀랍도록 고

도의 기술이 베니 하산의 사원 벽화들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미 이

벽화들은 위로던지기, 등뒤로 던지기, 다리공격, 그라운드에서 올라타기 등

과 같은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레슬러들

이 지녀야 할 기술상의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이 사원에는 16호 무덤이

250가지, 17호 무덤이 136가지 등 다양한 자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정동

구, 1996: 16).

레슬링 경기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던 것은 그리스인들의 영향아래에

서 이루어졌다. 고대 그리스 레슬링 경기의 시초는 신화시대의 빈번한 격

투로 시작된다.

일리아드에서 율리시스와 아작크 사이의 투쟁을 다룬 내용에서 호머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산문체로 번역되고 있다.

이제 페레우스의 아들은 세 번째 격투에 대한 상품들을 가져왔다. 이것

들은 레슬링의 고통스런 기술에 대한 대가였다. 승자에 대해서는 불 위에

준비되었던 커다란 밥솥이었다.

그래서 어케인스는 그들 자신들 사이에서는 12마리 황소 값으로 그것을

어림 잡았다. 패자에 대하여는 춤에 숙달된 여성을 내놓았는데 그들은 그

녀를 황소 4마리 값으로 어림하였다. 그는 일어나서 아르고스 군중에 섞여

말하길 이 경쟁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서라고 말하자 곧 테라

몬의 아들인 커다란 아작크가 일어섰고 뒤이어 꾀가 많은 율리시스가 일어

섰고 많은 간계들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몸에 띠를 두르고,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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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운데 뛰어 나섰다. 어떠한 건축청부업자가 높은 지붕에 바람이 들어

오지 않도록 얽어 짜는 서까래들과도 같이 그들은 강한 손으로 서로 움켜

잡았다. 그들이 서로 강한 팔로써 힘주어 잡아당김으로써 그들의 척추들은

금이 갔다. 그리하여 땀은 그들의 몸에서 비 오듯 흘러내렸다. 많은 피가

그들의 옆구리와 양어깨 위에서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전력을 다하여,

승리를 위하여 트라이포트를 획득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공격하였다. 율리

시스는 아자크를 던질 수 없었고 아자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율리시스 그

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강하였다. 그러나 아귀언즈가 그들을 관전하는데

피로해지기 시작했을 때 아자크는 율리시스에게 말했다. 율리시스 리르터

스의 고귀한 아들, 네가 나를 들어 올리던가 내가 너를 들어 올리도록 하

자. 그래서 죽음으로 하여금 우리들 사이를 해결하도록 하자.

그는 그가 말했던 대로 지면으로부터 그를 들었으나 율리시스는 그의 교

활함을 잊지 않았다. 그는 아자크의 무릎 뒤를 쳤기 때문에 아픔으로 서있

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매달려 있는 율리시스와 함께 떨어졌다. 그래서 그

광경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이 신기해하였다. 그 다음 율리시스가 아자크를

들고 그를 흔들어 지면에 집어 던졌으나 그대로 서서 두 사람은 나란히 땅

위에 떨어져 아주 먼지투성이로 더럽혀 졌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뛰어 붙

잡아 엉켰고, 이제 세 번째 레슬링이 시작된다. 아킬레스가 그때 일어서서

그들을 멈추게 하고 명령하였다. 서로에게 더 이상 그러한 잔인한 고통을

받게 하지 말라. 승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니 똑같은 상을 주겠다. 그

리고 이제 다른 어키언스들로 하여금 경쟁케 하라.

이리하여 그가 말한 대로하였고 그들은 몸의 먼지를 닦아낸 후 다시 그

들의 셔츠를 입었다(정동구, 1996: 20).

아이러(Eyler )는 BC 1788년에 어떤 조직을 갖춘 경쟁적인 스포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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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의 증거를 탐색하였고, 나아가 가장 오래 전에 기록된 스포츠의 형

태로서 짜임새 있고, 겨루기의 활동은 레슬링을 제일의 서열에 두고 있는

만큼 BC 2160년 그 이전에 현존했다는 증거로 문서를 입증해 왔다. 그러

나 최근의 증거를 보면 아이러가 설정하였던 연대보다 훨씬 앞서 이미 이

라크에서 널리 실시되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민병국, 2000: 4).

바그다드로부터 200마일 떨어진 카파치의 유적들 중에는 레슬러들의 작

은 청동조상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BC 2600년대로 추정되는 옛기물이 발

견되었는데 이 기물은 분명히 작은 꽃병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에는 이라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중부 이집트의 베니핫산(Benihassan )에는 약 BC 2000년 내지 3000년에

12왕조를 위해 축조된 암석을 잘라 만든 무덤에 레슬러 조각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16호 무덤에는 250가지, 17호 무덤에는 136가지의 자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그리스 인들로부터 레슬링을 배웠던

이집트인이라 믿어진다. 고전적인 그리스 시대는 가장 흥미 있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분야로서 상상력과 감정을 높여준 그

시대의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해리스는 그 시대의 레슬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관중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리스 운동가 자신들 가운데 레슬

링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었다는 데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것은 쉽게 판명될 수 있는데 이는 레슬링이 복싱이나 판크레치온 보다 고

통이 덜 따르고 경주나 필드 경기들 보다 공간 할애도 덜 요구되기 때문이

다. 팔레스트라나 레슬링 학교들은 BC 6세기에서 로마제국이 망할 때까지

그리스 도시들에 많이 산재해 있었다. 우리가 푸르타크를 통해 익힌 어떤

호기심을 돋구는 인습 때문에, 이것들이 짐나지움에서 실시된 트레이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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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가 아닌 레슬링과 판크라티온을 위해서만 이용되었다. 오늘날 그가

어떤 클럽에 가입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청년은 누구나 자기들

시내의 팔레스트라주 한 군데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여가시

간을 보냈다. 그의 우정은 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알았다. 플라톤이

시론 에서 오늘날 그대들이 골프 한 라운드를 즐기거나 함께 테니스 한

세트를 하는 것처럼 중년의 소크라테스와 젊은 알시비아레스가 종종 팔레

스트라들 가운데 한 곳에서 꾸밈없이 서로 어울려 몇 라운드의 레슬링 경

기에 정력을 쏟는다고 하였다. 레슬링의 인기도는 당시의 문학, 특히 시에

서 번번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문학가, 철학가, 왕들, 주요 지사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전역의 백성들은

레슬링을 매우 좋아하였다. 푸르타크는 최고의 지성을 요구하는 가장 기술

적인 게임이라고 레슬링의 특색을 말하였다. 우디는 초기 사회들에 있어

교육에 관한 그의 훌륭한 책 속에서 초기 서방 세계의 사회들 가운데 그것

의 뛰어남의 증거가 되는, 적어도 90가지 레슬링에 관한 문헌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정동구, 1996: 22).

호머의 그리스 연대에는 레슬링이 귀족적인 스포츠의 하나였다. 성인 남

자들은 그들의 기술들을 몸에 지니며, 그리고 계속하여 운동시합에 참가하

길 기대 하였다. 모든 철학가들 중에서 가장 명성 있는 플라톤은 레슬링

챔피언 출신이었다(정삼현, 1988: 97).

초기 올림픽의 5종 경기에서 마지막 종목인 레슬링은 그리스 모든 운동

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고 보편적이었다. 그리스인들은 레슬링이 힘, 민

첩성 그리고 다른 어떠한 행동보다도 더 나은 이점으로 몸의 우아함을 과

시한다고 믿었다. 레슬링은 5종 경기(투창, 투원반, 레슬링, 멀리뛰기, 단거

리 경주)의 일부분임은 물론 올림픽 경쟁에서 하나의 분리된 종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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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은 팔레스트라에 이름을 주었고 커리큘럼 속에 가장 중요한 과목으

로 여겨졌다. 레슬링의 인기는 당시 문학, 특히 시에서 번번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아테네의 왕인 아제우스(Ageus ) 아들 테세우스(T heseus )가

약 BC 900년경에 그리스 인들을 위하여 최초로 레슬링의 표준적인 규정

(rule)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과 함께 발전하여 온 것으로

판명되었다.

고대 레슬링이 가장 융성한 때는 희랍, 로마시대였다. 세계 체육사에서

반알렌과 베네트도 체육이 교육사에서 가장 훌륭한 철학자들에 의하여 조

화되었다는 점에 관해 상세히 전하였다.

올림피아 경기는 BC 393년 로마의 테오토시우스 황제 시대에 이교의 탄

압이라는 종교상의 이유로 폐지되었다(조명렬, 1999). 그러나 로마 시대에

레슬링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희랍인과 로마인의 특유한 레슬링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그레코로만형의 원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고대

희랍, 로마 시대에는 모든 제전에 주요한 행사로 되어 있었다. 희랍인들은

투원반 선수를 제일로 그리고 다음으로 레슬링 선수를 존경하여 왔다. 최

초의 규칙은 현재의 자유형과 비슷하였으나 손가락을 꺾고 목을 조르는 것

등은 금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난폭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어 판크라티

온이 생기게 되었다. 이 판크라티온(Pancration )은 매우 난폭한 것으로 깨

무는 것, 목을 조르는 것, 때리는 것, 발로 차는 것 등 현대 레슬링 경기에

서는 절대로 금하는 경기를 당시에는 행하였던 것이다.

로마(Rom e)시대에 이르러서는 희랍 사람들이 만들어낸 판크라티온 레슬

링에서 난폭한 기술을 제거하여 희랍 초기의 레슬링과 로마인의 특유한 격

투 방법을 혼합하여 새로운 규칙서를 만들었다. 이것에 다소의 변화를 가

져온 것이 현재 유럽 각지에서 가장 많이 성행하고 있는 그레코로만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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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이다.

희랍의 레슬링 중 사실과 전설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크로톤의 밀

로이다. BC 536년에 올림피아에서 6번, 피디언 게임에서 9번, 이스트미안

게이에서 10번, 네미안에서 9번씩 꽃다발을 받았다. 그는 올림픽 월계관을

위한 7번째 도전에서 그보다 더 젊은 사람에게 무릎을 끓을 때까지 근 30

년이 넘도록 제일 인기를 누려온 것이다.(정동구, 1996: 21).

2 ) 중세 레슬링의 발전

중세기에 이르러 레슬링은 봉건제도의 영향을 받아 기사들의 훈련상 반

드시 필요한 무술로 규정하고 장려하였다.(하경대, 1972: 38). 서유럽의 기

사도 시대는 레슬링을 그들의 장원의 명예를 지탱하기 위하여 혹은 곤경에

처한 처녀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기술들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기사

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레슬링을 강조하여 왔다.

초창기 인문주의적인 연구들의 선구자인 피에트로 베르게리우스는 그의

도덕적이고 자유적인 연구들을 담은 교육과정 과목들 가운데 레슬링을 포

함시켰다.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작가인 보들다스시의 키스티글리안은 레슬링

을 제일로 꼽고 있으며 그 시기의 신사가 마스터해야 할 필요한 활동을 서

술하였다. 1520년에 영국의 왕 헨리(Henry ) Ⅲ세와 Ⅴ세 그리고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Francis ) Ⅰ세는 어떤 레슬링 시합이나 관전함으로써 강한 감

정으로 격앙된 각 나라 대표선수들에게 즉흥적인 시합으로 겨루게 하였다.

중세에 와서 바세도우와 그의 제자 요한 구쯔무스는 훈련 프로그램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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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링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운동요구에 큰 관심을 가졌다. F . L .

얀은 독일의 산림 지역에 하나의 대중적인 운동장인 하산헤드에 원형 트랙

으로 레슬링 그라운드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독일의 체육협회원운동의

시초였다. 중세의 무기적 색채는 없어졌으며, 생리학이나 의학에 기초를 둔

스포츠로 채택되었으며 레슬링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더 친밀하게 애호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다.(민병국, 2000: 9).

마르틴 루터는 건강과 복리 그리고 사지의 완전한 발달을 위하여 레슬링

을 옹호하였다. 그는 레슬링과 펜싱을 애호했고, 이를 통해 육체적인 운동

의 도덕성과 원기를 회복하는 가치를 깊이 깨달았다.

스위스의 개혁가인 울리치 쯔빙글리는 레슬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16세기의 위대한 스페인 학자의 한 사람인 후안 루이스 비베스는 폭넓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크게 호의를 받고 있는 레슬링

의 채택을 주장하였다.

같은 시기에 영국의 외교가 겸 학자인 토마스 엘리웃경은 청년들을 위하

여 적당한 신체활동을 약술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레슬링도 있었다. 영국학

자 겸 엘리자베드를 위한 가정교사인 로저 오스캄은 젊은 신사들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활동으로써 레슬링을 인정하였다.

레슬링에 대한 최초의 저서로서, 파피안 본 아우에르스발트의 레슬링

기술 (1539) 같은 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당시에 레슬링 경기의 실제적 이용이 전시 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고대사회가 레슬링에 부여했던 신체적 교육의 가치를 19세기의

박애주의자들에 와서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세도우, 구츠무츠,

비에트와 페스탈로치와 독일 체조운동의 창시자인 얀 등이 국민적 레슬링

을 그들의 교육과정에 채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확고한 규칙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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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시대에도 레슬링 경기가 아직 스포츠로서 발

전하지는 못하였다.

3 ) 근대 및 현대레슬링의 발전

18세기의 전반부터 구라파 각지에는 국가주의가 대두 되었다. 그와 같은

정치적 정세중에 미국의 독립전쟁(1775∼1783)과 프랑스 혁명(1789∼1792)

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것들은 구라파에 있어서의 국가주의의 가치를 더욱

높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각 나라의 체육사상도 국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레슬링은 청소년의 신체단련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되어 구라파 각

국에서는 군대나 일반 학교의 체육교재로 도입되었다. 물론 중세기에 있었

던 무기적 색채는 없어졌으며 생리학이나 의학에 기초를 둔 스포츠로 채택

되었다.

그러나 레슬링이 세계각국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친밀하게 애호 된 것은

19세기 후반 부터이다. 이와 같이 레슬링이 각국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원인으로는 학교체육의 확립, 크럽조직에 의한 사회체육의 보급, 올림픽

의 발전 등이라 하겠다.

이 세가지 원인을 세분하여보면 학교체육의 확립에 있어서는 원래 구라

파의 학교제도는 대중을 위한 초등학교와 상류층을 위한 중등학교라는 두

가지 형으로 각각 별도의 과정을 유지운영 되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이

르러 교육의 기회균등 제도화, 의무화로 일변하였다. 이 학교교육의 확립에

수반되어 학교체육도 비약적인 성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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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파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레코로만형은 주로 민간클럽 조직에 의

하여 보급되었지만 앞에서 말한 학교체육의 일환으로 육성된 것은 역연한

사실이다.

클럽조직에 의한 사회체육의 보급은 영국이 근대 스포츠의 모국이라고

불리우게 될 정도로 수 많은 스포츠를 해외제국으로 수출하였지만 영국이

만들어낸 자유형의 레슬링은 그 대표적인 스포츠의 하나이다.

영국의 레슬링은 스포츠 교육의 세례를 받은 후 19세기의 후반 세계 각국

에서 활약 하고있는 영국의 엘리트 들에 의하여 지구상의 모든 지역으로

전파되어 당시 각지에 설립되어있던 클럽조직을 이용하여 보급되었던 것이

다.

1896년의 쿠베르탱에 의한 근대 올림픽 부활은 아마추어 레슬링 활성화

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레슬링 경기는 제1회 대회 때부터 단독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첫 대회는 불과 4개국 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시작에 의의

를 둬야 했다.(이건희, 1985: 18)

그러나 회수를 거듭하여 1960년 제17회 로마올림픽 때는 42개국 280명이

참가했고, 1964년 제18회 동경 올림픽 대회 때는 44개국 450명의 선수가

참가할 정도로, 근대 올림픽 대회에 레슬링경기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현대레슬링의 발전은 유럽에서 발달한 그레코로만형의

레슬링은 영국으로 건너가 수 백년이 지난 끝에 랭크샤이어 지방에서 온몸

의 어느 부분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레슬링으로 변형되었다. 이것을 캣

치 에즈 캣치 캔(catch as sat ch can :닥치는 대로 붙잡다)스타일이라고 불

렀다.

즉 이것이 오늘날으 자유형 경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세계 7대양을 지

배한 영국의 식민지에게 영국의 위세와 더불어 캣치 에즈 캣치 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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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급되어 영어권을 중심으로 이 경기가 퍼져 나갔다.

캣치 에즈 캣치 캔이란 명칭은 1936년의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까지

사용되었으나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부터는 발음하기에 너무 길다

하여 사용을 중지하고 자유형이라고 바뀌었다.

그리고 올림픽대회에는 자유형이 1904년 제3회 대회부터 채택되었으며,

그레코로만형 스타일은 1908년의 제4회 대회부터 채택되어 오늘날에 이르

고 있는 것이다.(조동표, 2000: 27)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오면서 정해진 근대 레슬링의 판정기준을 승점과

경기시간을 중심으로 알아보면 < 표 - 1> , <표 - 2>와 같다.

표 - 1. 승리형태에 따른 승자와 패자의 승점

승리형태 - 내용

1. 폴승 - 상대의 양어깨를 매트에 0.5초 동안 닿게 하

는 승리

2. 테크리칼 폴승 - 점수차가 15점이이상 생기는 일방

적 승리

승자

4

패자

0

3. 부상·포기·기권·실격에 의한 승리

4. 12- 14점 차의 판정승 - 패자가 득점이 있을 때

- 패자가 득점이 없을 때

3.5

3.5

0.5

0

5. 1- 11점 차의 판정승 - 패자가 득점이 있을 때

- 패자가 득점이 없을 때

3

3

1

0

6. 패시브 선언에 의한 승부 - 수동적 경기에 대한 퇴

장판정

·12점 이상의 점수차이가 있는 상태에서의 퇴장

3.5 0

·1- 11점의 득점이 있는 상태에서의 퇴장

·득점이 없는 상태에서의 퇴장승

·두 선수 동시에 퇴장패

3

2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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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경기 시간의 변천

연 도 경 기 시 간

1 8 9 6 제한 없음

1 9 1 2 60분

1 9 2 4 40분 또는 20분

1 9 2 8 - 1 9 3 4 20분 또는 15분

1 9 3 4 20분

1 9 4 8 15분

1 9 5 7 12분

1 9 6 4 5분 2회전

1 9 6 7 3분 2회전

1 9 8 1 3분 2회전

1 9 8 8 5분 1회전

1 9 9 9 3분 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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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올림픽에서의 레슬링

고대올림픽은 제우스신에게 바치는 그리스인들의 정성어린 제전행사로

종교, 예술, 군사훈련 등이 삼위일체를 이룬 헬레니즘 문화의 화려하고도

찬란한 결정체이다.

알페우스강과 글라데우스강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올림픽 평원에 웅장한

신전과 경기장을 세워놓고 각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4년마다 한번씩 이곳에

모여 펼친 제전이 바로 고대올림픽이다.

이러한 고대올림픽부터 레슬링의 역사는 함께 해왔고 근대에도 올림픽경

기와 레슬링경기는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에, 우선 올림픽의 발

생과 발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고대올림픽은 종교와 예술과 스포츠의 혼합이었다. 각종 신을 섬기던 그

리스인들은 올림픽 대회 때면 각지에서 올림피아로 몰려들어 신전에 참배

하며 제례를 지냈다. 종교의식 못지 않게 예술문화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림픽경기가 훈련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는데 있다.

헬레니즘문화의 결정체로 1천 2백여년(BC776–AD393)동안 면면히 이어

내려온 고대올림픽은 그리스가 로마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레니즘문화와

함께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정한 테오도시

우스 황제는 AD394년 올림픽제전을 이교도들의 종교행사로 규정, 폐지를

명령하는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바로 전년도에 열린 AD393년 제293회를

마지막으로 고대올림픽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노희덕, 199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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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올림픽 부활운동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은 프랑스의 피에르드 쿠베르

탱 남작(1863년- 1937년)의 강렬한 집념과 남다른 노력에 의해서였다.

당초 그의 의도는 보불전쟁 의 패전으로 사기가 저하된 프랑스 청소년들

에게 새로운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주고 아울러 올림픽이라는 스포츠제전을

통하여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다지고 세계평화를 이룩

하려는데 있었다.

이와 같은 뜻을 실현하기 위해 쿠베르탱 남작은 1892년 12월 유럽 각국

을 순회하면서 올림픽의 부활을 제창하고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평

화의 이상을 실행하고자 설득하였다. 쿠베르탱 남작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

력으로 마침내 1894년 6월 23일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열린 국제 스포

츠 대회에서의 올림픽 부활제의는 유럽 각국의 대표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찬성을 얻었고 근대올림픽의 제1회 대회를 1896년 아테네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강동원, 1998: 43).

근대올림픽의 첫 장을 펼친 1896년 제1회 아테네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13개국 311명으로 인류 평화의 제전 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걸맞지 않은 작

은 규모였다. 올림픽이 국제대회로서 면모를 갖춘 것은 1908년 제4회 런던

대회 때부터였다. 22개국 2,666명이 참가함으로써 대회규모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런던올림픽은 각국이 처음으로 국기를 앞세우고 참가했으며 경기규

칙 제정, 본격적인 여자경기종목 채택, 마라톤 코스 확정 등 조직과 관리

면에서 체계를 갖추었던 것이다. 그 후 근대올림픽은 세계평화의 달성이라

는 본래의 이상대로 인류의 가장 큰 평화운동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쿠베르탱 남작의 제창에 의하여 1896년 근대의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

서 레슬링의 경기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올림픽게임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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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마추어 정신의 매력적인 면이 부각되어 아마추어리즘의 미래를 밝게

했다. 그러나 그리스 아테네에서 행해진 1회 올림픽에서는 5명의 선수만이

참가했다. 당시에는 스탠드 경기(그레코로만형)로만 실시되었는데, 오늘날

스위스에서 행해지는 슈빙엔 과 유사한 것이었다. 시합은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 되었는데 다음날까지 연장될 때도 있었다. 그리고 1904년 제

3회 세인트루이스에서의 올림픽게임에 자유형이 추가됨으로써, 두 스타일

은 계속 올림픽종목이 되었다.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의 연대기는 초기에 어려움을 거듭하면서 개최되

었는데 그레코로만형의 세계선수권대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비엔나

(1920), 헬싱키(1921), 스톡홀름(1922)에서 진행되다가 세계선수권대회는 중

단되었다. 그 후 1950년 스톡홀름에서 재개되어 여러 해 동안 두 가지 스

타일의 세계선수권대회가 매 2년마다(올림픽이 열리는 해는 제외하고) 번

갈아 열렸다. 1961년 요코하마 대회 때부터 매년 두 스타일로 세계선수권

대회가 행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근대 올림픽 부활은 아마추어 레슬링이 르네상스 상업주의의 수단

에 간혹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스페인에서는 격렬한 레슬링이 많은 관중을

끄는 인기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게 되면서 상업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중량급 경기자들이 노동자

경기자 연맹을 조직하여 레슬링의 호황을 이루었는데 그 시대의 가장 대중

적인 레슬러의 하나는 베르너 젤렌빈더였다. 그러던 여러 차례 독일 챔피

언이 되었는데 올림픽 4위 입상자로서 해외까지 널리 알려졌고, 주목을 받

았다. 1944년 10월 24일 파시스트에게 살해당한 베르너 젤렌빈더는 파시스

트에 대항한 용감한 투쟁과 소련에 대한 태도, 매트 위에서의 전술적, 기술

적 능력 그리고 동료애, 우애적 태도 등으로 동독의 레슬러와 모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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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1954년부터 동독에서는 해마다 베르너 젤렌빈더

기념경기 가 행해지는데, 여기서 많은 국가의 레슬러들이 스포츠인이자, 반

파시스트주의자인 베르너 젤렌빈더를 기리고 있다.

국제적 레슬링 경기는 1921년 스웨덴사람 지그프리드 에드스트룀을 통해

국제 레슬링연맹이 창건됨으로써 촉진되었다. 아울러 경기시간은 20분으로

단축되었고 1925년 최초의 유럽선수권대회가 국제 레슬러 연맹(당시 AWF

이었다)에 의해 조직되었다. 1937년 헝가리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일회

추첨의 실점체제를 도입하였다. 국제 레슬러 연맹의 역사를 볼 때 규칙을

바꿈으로써 레슬링경기의 자극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그 예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경기시간 단축, 의무 그라운드 회전, 매력적

인 그립에 대한 높은 평가, 수동성에 반대한 경기 등등이다.

올림픽대회의 체급수는 1896년의 하나에서 1904년에는 7체급으로 늘었다

가 다시 5체급으로 축소되었고 그 후 1924년부터 1936년까지 7체급으로

1948년부터 1968년까지는 8체급으로 1972년부터 1996년까지는 현재의 10체

급으로 고정되었다.

올림픽 체급의 구분은 경쟁자의 최저체중에서 최고체중까지의 간격을 늘

리는 방법인데 1904년에는 47.6Kg에서 71.6Kg이상까지 그리고 1968년

48Kg에서 100Kg이상까지로 경쟁자의 운동자질의 상승에 비례하여 가장

무거운 체급에 대한 최저체중의 한계는 높여져 왔다.

130Kg 또한 유럽 밖에서 개최된 몇몇 올림픽 게임(1932년, 1956년)등을

제외하고는 참여국과 선수의 수는 계속 증가되어 왔다.

1904년부터 1996년까지 20회 올림픽 경기를 하는 동안 체급의 변동이 있

었지만 페더급 (현 62Kg ), 라이트급 (현 68Kg ), 헤비급 (현100Kg ) 3체급은

계속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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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올림픽 대회의 체급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표 -

3>와 같다.

표 - 3. 올림픽 대회의 체급 변천 과정

체급

연도
핀급

플라이

급

밴텀

급

페더

급

라이트

급

웰트

급

미들

급

라이트

헤비급

헤비

급

슈퍼

헤비급

총체

급수

1904 47.6 52.1 56.7 61.2 65.7 71.6 × × +71.6 × 7

1908 × × 53.9 60.3 66.6 × 73 × +73 × 5

1920 × × × 60 67.5 × 75 82.5 +82.5 × 5

1924 × × 56 61 66 72 79 87 +87 × 7

1928 × × 56 61 66 72 79 87 +87 × 7

1932 × × 56 61 66 72 79 87 +87 × 7

1936 × × 56 61 66 72 79 87 +87 × 7

1948 × 52 57 62 67 73 79 87 +87 × 8

1952 × 52 57 62 67 73 79 87 +87 × 8

1956 × 52 57 62 67 73 79 87 +87 × 8

1960 × 52 57 62 67 73 79 87 +87 × 8

1964 × 52 57 63 70 78 87 97 +97 × 8

1968 × 52 57 63 70 78 87 97 +97 × 8

1972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76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0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4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8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2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6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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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 체급의 변천과정이 있었지만 한국레슬링협회와 선수들은 모

두 단결하여 건국 이후 첫 금메달을 비롯하여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림픽 효자종목으로써 그 몫을 충분히 하고 있으

며, 다른 종목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메달획득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의 획득이

라는 성과는 역대 올림픽 우리나라 전 종목의 메달 현황을 통틀어서도 대

단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 종목의 메달현황을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이후 살펴보면 <표 - 4- 1> , <표 - 4- 2> , <표 - 4-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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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 1. 역대 올림픽 우리나라 전 종목의 메달 현황

회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1회 베 를 린 마라톤 손 기 정 마라톤 남 승 룡

14회 런 던
복 싱 한 수 안

역 도 김 성 집

15회 헬 싱 키
복 싱 강 준 호

역 도 김 성 집

16회 멜 보 른 복 싱 송 순 천 역 도 김 창 희

18회 동 경
복 싱 정 신 조

레슬링 장 창 선
유 도 김 의 태

19회 멕 시 코 복 싱 지 용 주 복 싱 장 규 철

21회 몬트리올 레슬링 양 정 모 유 도 장 은 경

레슬링 전 해 섭

유 도 박 영 철

유 도 조 재 기

배 구 여자대표

23회 L A

양 궁 서 향 순

레슬링 유 인 탁

레슬링 김 원 기

유 도 하 형 주

유 도 안 병 근

복 싱 신 준 섭

레슬링 김 종 규

유 도 황 정 오

유 도 김 재 엽

복 싱 안 영 수

핸드볼 여자대표

농 구 여자대표

양 궁 김 진 호

레슬링 김 의 곤

레슬링 이 정 근

레슬링 손 갑 도

레슬링 방 대 두

유 도 조 영 철

복 싱 전 칠 성

24회 서 울

양 궁 김 수 녕

양 궁 남자단체

양 궁 여자단체

복 싱 김 광 선

복 싱 박 시 헌

핸드볼 여자대표

유 도 김 재 엽

유 도 이 경 근

탁 구 유 남 규

탁 구 여자복식

레슬링 김 영 남

레슬링 한 명 우

양 궁 박 성 수

양 궁 왕 희 경

복 싱 백 현 만

핸드볼 남자대표

하 키 여자대표

사 격 차 영 철

탁 구 김 기 택

역 도

레슬링 박 장 순

레슬링 김 성 문

양 궁 윤 영 숙

복 싱 이 재 혁

체 조 박 종 훈

유 도 조 용 철

탁 구 남자복식

레슬링 이 재 석

레슬링 안 대 현

레슬링 김 상 규

레슬링 노 경 선

레슬링 김 태 우

역 도 이 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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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 2. 역대 올림픽 우리나라 전 종목의 메달 현황

회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25회 바르셀로나

역 도 전 병 관

사 격 이 은 철

사 격 여 갑 순

양 궁 조 윤 정

양 궁 여자단체

핸드볼 여자대표

레슬링 안 한 봉

레슬링 박 장 순

배드민턴 남자복식

배드민턴 여자복식

유 도 김 미 정

육 상 황 영 조

양 궁 김 수 녕

양 궁 정 재 헌

레슬링 김 종 신

배드민턴 방 수 현

유 도 윤 현

체 조 유 옥 렬

레슬링 민 경 갑

복 싱 홍 성 식

복 싱 이 승 배

배드민턴 여자복식

탁 구 김 택 수

탁 구 남자복식

탁 구 남자복식

탁 구 현 정 화

탁 구 여자복식

유 도 김 병 주

유 도 정 훈

26회 애틀랜타

양 궁 김 경 옥

유 도 전 기 영

유 도 조 민 선

배드민턴 방 수 현

배드민턴 혼합복식

레슬링 심 권 호

양 궁 여자단체

유 도 곽 대 성

유 도 김 민 수

유 도 현 숙 희

유 도 정 성 용

배드민턴 여자복식

배드민턴 혼합복식

육 상 이 봉 주

복 싱 이 승 배

핸드볼 여자대표

하 키 여자대표

체 조 여 흥 철

양 궁 남자단체

레슬링 양 현 모

레슬링 장 재 성

레슬링 박 장 순

양 궁 오 교 문

유 도 조 인 철

유 도 정 성 숙

탁 구 남자복식

탁 구 여자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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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 3. 역대 올림픽 우리나라 전 종목의 메달 현황

회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27회 시 드 니

펜 싱 김 영 호

레슬링 심 권 호

태권도 정 재 은

태권도 이 선 희

태권도 김 경 훈

양 궁 여자단체

양 궁 윤 미 진

양 궁 남자단체

레슬링 문 의 제

레슬링 김 인 섭

유 도 정 부 경

유 도 조 인 철

양 궁 김 남 순

사 격 강 초 현

체 조 이 주 형

태권도 신 준 식

배드민턴 남자복식

하 키 남자단체

펜 싱 이 상 기

레슬링 장 재 성

체 조 이 주 형

양 궁 김 수 녕

야 구 남자단체

유 도 정 성 숙

유 도 김 선 영

유 도 조 민 선

배드민턴 남자복식

탁 구 여자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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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금메달리스트 양정모의 업적과 한국레슬링

발전사

1 . 양정모의 성장과정과 레슬링성적

양정모는 6·25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1953년 2월 28일 항도 부

산시 중구 대청동4가 82번지에서 탄생했다. 양승묵과 박월선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큰 고목 나무 밑에 용이 한 마리 있고 그 밑에 깊은

못이 있었다 는 어머니 박월선여사의 태몽 탓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씨름을

한 아버지의 체질을 받았는지 매끈하게 잘빠졌고 건강했다. 남일초등학교

에서 진학하면서 단연 동네 개구쟁이로 골목대장을 했다. 어릴 때부터 끈

질기고 집념이 강했다.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를 해 잃는 날이면 친구들을

어떻게 하든지 꾀어서 모조리 따내곤 했다(중앙일보, 1976. 8. 6).

4 - 5살 때에 장난감대신에 다듬이 돌을 끌고 다녔다. 주변의 회고에 의

하면 힘이 세어 학급대항 목마 타기 시합에서 항상 주전으로 뽑혔으며 팔

씨름을 잘했다고 한다. 레슬링의 기본조건인 힘을 타고나서, 동네친구들로

부터 두꺼비란 별명으로 불렸지만, 고집 세고 내성적이며 과묵하면서도 쾌

활했다.

씨름을 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굵은 뼈대와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운동에 소질을 보였다. 그가 스포츠 특히 격투

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와 권투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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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보면서 부터였다. 5학년 때 동네의 태권도 도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덕

원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유도, 육상, 씨름을 하다가 2학년 때 레슬링부에 스

카웃 되어 레슬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건국 후 한국 최초 금메달 획득의

주인공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 남일초등학교 5학년 때에 양정모는 담

임선생님으로부터 링컨이야기를 들었다. 재미가 있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정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정치가

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정치가에 대한 동경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

다. 목에 금메달을 건 양정모의 실토다. 1966년 6월 장창선 선수가 캐나다

토레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최초의 금메달을 차지했을 때 양정

모는 13살이었다. 그는 집 근처 체육관에서 어깨너머로 유도와 태권도를

익히고 있었다. 장선배의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아들을 키웠다

는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레슬링을 시작한 후 저는 장코치의 금메

달을 항상 마음속에 동경해 왔습니다. 토레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때부

터 만 10년이 된 오늘 저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쁩니다. (일

간스포츠, 1976. 8. 6).

키 1m65cm의 단신 어린 가슴속에 도사린 야망은 어리지 않았다. 그는

진취적이고 정열적인 소년이었다. 성공한 운동선수는 천부적 소질에 의존

하거나 후천적 노력으로 잠재능력을 개발한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되는데

양정모의 경우 후천적인 노력이 소질에 앞섰던 것 같다.

운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목과 귀가 몹시 아파서 앓기도 했다. 아버

지보다 어머니 박여사의 걱정이 컸다. 그러나 어머니는 양정모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건국상고로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레슬링을 시작했다. 학교수업

이 끝나면 부산시내의 한일체육관으로 나가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이 체

육관에선 후에 복싱 페더급 대표인 최충일도 훈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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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상고에서 레슬링을 연습한 이후 오늘날까지의 과정이 남달랐던 게

아닌가 보여진다.

건국상고 2학년 때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학생부 밴텀급에서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을 휩쓸었다. 자신이 생겼다. 그러나 양정모의 본격적인 레슬

링 수업은 동아대에 입학하면서 시작됐다. 대표선수를 지낸 오정용 코치를

만나 새로운 기술과 체력을 닦았다. 드디어 양정모는 이때부터 세계정상

제패의 꿈을 품었다.

양정모의 금메달은 몇몇 스승들의 꾸준한 노력과 젊은 힘의 결정이었다.

그림을 좋아했던 어린 소년이 부산 한일체육관, 백두체육관, 대한체육관 그

리고 극동체육관을 전전하며 레슬링에 눈을 뜰 때에는 오정용 코치가 있었

다. 조폐공사에 입사한 후 팀코치가 기술개발의 폭을 넓혔으며 체력과 기

술을 다듬었다. 양정모에게는 잊지 못할 선배이자 스승들이며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유형무형의 영향을 양정모의 레슬링에 미친 은인들이었다.

양정모가 레슬링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주니어 세계선수

권대회(동경) 자유형 페더급서 2위, 그레코로만형에서 3위에 입상하면서부

터였고 그때부터 자유형의 간판선수로 질주하면서 그는 세계정상을 어렴풋

이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2년 뮌헨올림픽을 앞두고 커다란 좌절감에 빠져 운동을 포기

하려고 했다. 최종선발전에서 장경무를 꺾고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았으나

대한체육회의 소수정예 파견원칙 에 가로막혀 레슬링매트를 떠나 방황을

거듭했고 심지어 새로운 인생진로를 모색하느라 허송 세월을 하고 있었다.

세상물정을 모르는 동아대 2학년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생각으로 흥분했던 그에게, 올림픽

출전 탈락은 청천벽력이었다. 이때 그는 술과 담배를 배우고, 운동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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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했었다. 기로에 선 그를 격려해준 사람은 대표단의 정동구코치와 동

아대의 오정용 코치였다. 앞으로 국내엔 너를 당할 선수가 없다. 그러니

더욱 훈련을 쌓아 몬트리올을 목표로 하라 는 두 코치의 얘기를 새로운 전

기로 삼은 그는 이듬해 테헤란에서 열린 아리아마 대회에 출전했다. 페더

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1974년 테헤란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올렸다. 당시 상대는 1974년 세계선수권대

회에서 우승했던 몽고의 즈베이진 오이도프로 두 사람은 2년 뒤 캐나다 몬

트리올에서 숙명의 라이벌 전을 또다시 벌이게 됐다. 양정모는 세계선수권

대회 1주일만에 출전한 오이도프를 상대로 간신히 승리를 따냈지만 언제나

뇌리에는 오이도프가 어른거렸고 오이도프를 넘어 세계정상에 설 수 있도

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1975년 9월 10일 소련 민스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아마추어 레슬링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그는 숙적 오이도프에게 패하여 아깝게 동메달에 그쳤으나

사상 처음으로 소련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는 감격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이 되었던 레슬러의 집은 1973년 5월에 개장되었다.

대한레슬링협회가 세운 이 집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보금자리였고 지방의

무명신인들이 서울의 우수한 코치들로부터 기초기술을 배우는 터전이었다.

197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여 세워진 이 훈련장은 양정모를 세계

최고의 레슬러로 만들어낸 산실이 되었다. 이 보금자리가 없었던들 레슬링

에서 올림픽 금메달이 탄생된 영광은 상당히 지연되었을지 모른다. 이 때

를 전후하여 한국 레슬링대표 선수들의 코칭스텝은 젊은 세대로 옮겨진다.

197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코칭스텝은 1975년부터 정동구로 이어졌다. 이들

4명은 41년생만 35세의 동갑들이었다. 코치와 선수들의 연령차가 적으면

이에 따른 결함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젊은 코치들의 통솔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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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기틀을 잡아갔다. 양정모가 197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대표후보로 뽑혔을 때 매우 다루기 힘든 선수였다 는 게 코치들의 이야기

이다. 자의식이 강하여 연습도 제 맘대로 하고 코치가 이렇게 지시하면 저

렇게 행동하는 막무가내형의 선수였다.

양정모는 아버지가 부산에서 지어보내준 보약은 물론 평소 싫어했던 개

고기도 마다하지 않고 체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오이도프와 특기가 닮은

장호성 선수를 스파링파트너로 훈련을 반복했다. 그러나 두꺼비 또는 거

북이 로 불린 만큼 스피드가 느린 양정모는 대표선수 가운데 달리기가 늘

꼴찌였다. 때문에 정동구코치의 훈련은 가혹했다. 양정모는 1주일에 두차례

씩 15Kg짜리 웨이트 재킷을 입고 태릉선수촌에서 불암산까지 8km를 왕복

해야했고 한밤중에 불시에 깨워져 산속 또는 얼어붙은 중량천 위에 서있는

정신훈련도 거듭됐다.

양정모는 정동구코치가 한없이 미웠습니다. 몇 번이나 태릉선수촌을 뛰

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코치는 게으름 피우는 것을 용서할 수 없

다고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정동구코치의

지옥훈련은 이후 몬트리올산 금메달 이라는 알찬 열매를 맺게 했다.

에피소드도 적지 않다. 1974년 11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 대표

선수 18명은 일본 대동문화대학 기숙사에서 여장을 풀어놓고 전지훈련을

벌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다. 노장계 선수들이 주동

이 되어 18명 가운데 9명이 강압적 훈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양정모도 반

란선수 리스트에 올랐다. 코칭스텝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끝

에 레슬링협회에 진상을 보고하고 탈선을 묵인키로 결정했다. 처벌이 능사

가 아니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선수들에게 아량을 베풀면 장래에 큰 효

과를 나타낼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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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 대표선수들은 코치가 죽으라면 죽는시늉을 할 정도로 어려

워했다. 정동구코치는 1975년 3월 미국 전지훈련에서 양정모의 고집이 꺾

였다고 말했다. 양정모는 미국전지훈련에서 18전 15승 3패를 기록했는데

미국 무명선수에게 뜻밖에 폴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코치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수 차를 더 내라고 지시해도 말은 잘 듣지 않고 자

기 생각대로 게임을 풀다가 돌연한 역습을 받아 풀패를 당했지요 양정모

는 무명선수에 폴로 진 날 밤에 앞으로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게임을 하

지 않겠다. 고 코치에게 머리를 숙였다. 코치들은 우리대표선수들의 가장

큰 약점은 찬스가 났을 때 폴로 이끄는 기술이 미약하여 이 단점을 시정하

기 위해 온 정력을 쏟았다. 잘 시정되지 않았다. 생각 끝에 폴승을 거둔 선

수에게는 보너스를 주기로 했다. 20달러 상당의 물건을 사주기로 한 것이

다. 폴승이 많이 쏟아졌다.

인간의 성격을 개조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었다. 1975년 소련 민스

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양정모는 겨우 3위를 차지했을 뿐이었다. 금 또는

은메달을 기대했던 정동구코치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최선을 다했다

면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관광여행을 하기 위해 소련에 온 게

아니다. 너와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금메달을 따지 못한

다. 지도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내 지시를 따라라. 네 성공이 내성공이고 네

가 실패하면 나도 죽는다. 네가 세계선수권 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

지하면 나는 그때 그 순간부터 너를 존경하겠다. 모리스 리처드 실내체육

관에서 애국가연주가 울려 펴졌을 때 정동구코치는 나는 너를 존경하겠

다 던 민스크의 대화가 머리에 스쳐지나왔다고 술회했다. 어떻게 코치가

선수를 존경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이었지만 양정모는 정동구

코치가 존경해야하는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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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느 날 양정모의 훈련일기이다. 1975년 5월 26일(월) 날씨 맑음

6시30분 기상과 함께 운동장에 집합하여 준비체조와 400m러닝으로 몸을

푼다. 이어 크로스컨트리 1km 1회 왕복, 400m 1회, 50m 3회, 30m 3회,

100m 2회를 최대 스피드로 허들점프 3회와 팔굽혀펴기 30분 연수관에서

줄타기(천장으로 올라가는 줄) 3회와 정리체조로 상오훈련 완료 체중은 아

침훈련전의 68.2Kg이 1.2Kg이나 준 67Kg 하오훈련은 3시 30분부터 훈련

장에서 시작 그라운드 자세에서 옆굴리기 반복 연습시간 1시간, 스파링에

들어가 이경철 3회 장호성 1회 스파링, 태클 반복연습 1시간 뒤 연수관에

서 바벨로 체력단련, 체중은 65.5Kg으로 새벽 기상 때보다 2.7Kg감소, 야

간훈련은 8시 시작 이경철과 스파링 3회, 태클과 브리지 등 공·수 연습

뒤 9시 30분에 훈련완료(중앙일보, 1976. 8. 6).

또한, 선수촌에서의 일과를 적은 일기장에 시 라고 겉장에 쓰인 노트엔

자신과 친구 그리고 유명한 시들이 낙서처럼 끼적였다고 한다.

밤 적막이 우거진 고목에 적은 밤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

나에게 어디선지 멀리 들려오는 막차의 기적소리만

나의 유일한 벗이 될 뿐 그 누구도

나의 쓸쓸한 마음의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 없고

늦가을의 바람이 내 님인 듯 오셨군

님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름다운 꿈의 세계로 갔을까?

아니 아니 나를 생각하느라고 단잠을 이룰 것이다. 1971년 5월 27일

이때가 동아대 체육과 1학년으로 동경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에 출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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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페더급 2위, 그레코로만형 3위를 각각 차지한 직후이다. 이 글에서 양

정모의 공허함을 엿볼 수 있다. 또 다음과 같은 작자미상의 외국인 시에서

는 세계정상을 내다보며 인내와 극기를 좌우명으로 하는 양정모의 웅지를

엿볼 수 있다.

20세기 터널 공사장

언젠가는 훤히 트일 터널 공사장

그러나 지금은 다만 소리뿐... 중략

다만 그 날의 영광을 위해

암벽을 판다.

피를 빠는 세월이

뼈를 깎는 세월이

우리를 놓칠망정 마지막 피가

들 때까지는 물러설 줄 모르는

강철의 마음이 묶여진 곳

여기는 20세기 터널 공사장 지난해 9월 민스크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

하기 직전 선수촌에서 훈련하던 중 적어놓은 시로 그의 마음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각고의 노력으로 1975년 11월부터 다시 시작된 올림픽

대비 강화훈련에서 체력과 기술연마에 정진하여 마침내 1976년 8월 1일 상

오 9시 45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오이도프, 미국의 데이비스와 물고 물

리는 접전 끝에 벌점에서 앞서 대망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다. 그의

쾌거와 그의 업적은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레슬러 양

정모 선수의 성장과정과 주요 업적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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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양정모 선수의 성장과정과 성적

연 도 성 장 과 정 및 업 적

1953년

1953년 2월 28일 부산시 중구 대청4가 82번지에서 탄생.

씨름을 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굵은 뼈대와 튼튼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양승묵과 박월선의 2남 3녀 중 장남)

1956년 장난감 대신 다듬이 돌을 끌고 다니면서 놀았다.

1963년

부산 남일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태권도와 권투만화를 즐겨보았다.

힘이 세어 학급대항 목마 타기 시합에 항상 주전으로 뽑혔으며 팔씨

름을 잘했다.

1963년
부산 남일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네의 태권도 도장에 나가기 시작

했다.

1965년- 1967년

1966년 6월 장창선 선수의 캐나다 토레도 세계 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을 때부터 세계대회 금메달을 동경해 왔다. 부산 덕

원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유도, 육상, 씨름을 하다가 2학년 때부터 레슬

링을 시작했다.

1968년- 1970년

부산 건국상고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레슬링을 시작하면서 부산 시

내의 한일체육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건국상고 2학년 때 전국체전에 출전 밴텀급 자유형, 그레코로만형을

휩쓸었다.

1971년

동아대학교 시절 오정용 코치를 만나 새로운 기술과 체력을 키웠다.

1971년 동경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페더급 자유형2위, 그레코로만형

3위를 차지했다.

1972년

뮌헨올림픽을 앞두고 최종선발전에서 장경무 선수를 꺾고 태극마크를

달았으나 대한체육회의 소수정예 파견원칙 에 가로막혀 레슬링매트를

떠나 허송세월을 하였다.

1973년

1973년 5월에 레슬러의 집 이 마련되면서 무명선수나 국가대표선수들

의 보금자리가 되어 열심히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훈련장은 양

정모를 세계최고의 레슬러로 만들어낸 산실이었다.

1974년
테헤란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안게임에서 몽고의 오이도프를 누르고 금

메달을 획득하였다.

1975년 소련 민스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하였다.

1976년

제21회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

다. 건국 이후 첫금메달을 레슬러 양정모 선수가 이루었다.

체육훈장 청룡장. 체육회 최우수 선수상.
1977년 대한민국 체육상.
1998년 I. M . F로 인하여 조폐공사 감독 퇴출

2002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 올림픽 메달리스트 모임 고문.

태릉선수촌 레슬링 국가대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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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 1회 몬트리올 올림픽성적

1976년 8월 1일(한국시간) 우리 스포츠사에 잊혀질 수 없는 역사적인 순

간이다. 몬트리올에서 날아온 건국 이후 첫 올림픽 금메달의 승전보에 국

민들은 몸을 떨며 환호했다. 우리도 이제 태극기 아래 당당한 올림픽 금메

달리스트를 갖게 됐노라고 모두 고함쳤다. 그 자랑스런 인물은 양정모이며

마치 고대 로마의 영웅 시저처럼 그는 국민 앞에 내가 해냈노라 고 외쳤

다.

한국은 지난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참가 이후 28년 간 8차례에 걸

쳐 올림픽에 출전하여 꾸준히 금메달 고지를 점령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

나 일곱 번 출전 중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의 전과만 남겼을 뿐 온 국민

의 숙원인 금메달은 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8번째 도전 끝에 드디

어 양정모라는 선수가 레슬링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한국올림픽 역사에 신기원을 기록한 양정모 선수는 7월 27일부터 시작된

아마추어 레슬링경기 페더급에서 캐나다의 베일리를 판정(18대7)으로 이겨

벌점 0.5를 기록한 후, 2회전에서 동독의 스르룸프에게 폴승하고, 3회전에

서 터키의 아크타그를 판정으로 이겨 토털 1벌점을 기록하였으며, 4회전에

서 서독의 기레이를 폴로 이기고, 5회전에서 부전승을 얻어 1벌점으로 결

승 리그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자유형 페더급 패권은 세계선수권대회를 2번이나

휩쓴 오이도프와 존 데이비스(미국) 그리고 양정모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오이도프는 몬트리올올림픽에서 대결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나 맞붙어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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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패를 주고받은 숙명의 라이벌로서 양정모의 모든 특기를 세밀하게 연구해

나름대로 대비책을 충실히 세우고 나왔을 정도였다.

양정모는 결승리그 첫경기인 데이비스와의 경기에서 맹렬한 태클을 구사

하며 1라운드에서 12 - 4로 크게 앞섰고 2라운드에 들어서 무모하게 달려

드는 데이비스의 허점을 찌르는 역습으로 폴승을 거뒀다. 이제 금메달의

향방은 양정모와 오이도프의 대전으로 판가름나게 되었다.

양정모는 오이도프에게 폴이나 큰 점수차로 판정패하지 않으면 이미 금

메달은 따놓은거나 마찬가지였다. 오이도프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맹렬한

기세로 몰아붙였고 양정모는 몇 차례 폴 직전의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노련

하게 오이도프의 공세를 피해나갔다.

1라운드를 1 - 5로 뒤진 양정모는 2라운드에서 역습을 펼쳐 6 - 5로 전

세를 뒤집었으나 다시 3라운드에서 오이도프의 맹공에 밀려 8 - 10 2점차

로 판정패했다. 승리의 여신은 숙명의 라이벌 양정모와 오이도프의 대결에

서 오이도프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양정모에게는 승리보다 더 값진 금

메달을 안겨주었다.

양정모와 미국의 진 데이비스, 오이도프는 승패를 계산해 볼 때에는 동

률을 이루나 벌점이 양정모 3점, 진 데이비스 5점, 결승에서 양정모를 이긴

오이도프는 4점으로 벌점이 가장 적은 양정모가 금메달을 획득 할 수 있었

다.

한국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28년만의

올림픽 금메달이었으며 손기정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제패한지 꼭 40년만의 쾌거였다.

금메달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의 각 방송사는 정규방송을 멈추고 긴급뉴스

로 금메달획득을 전국에 알렸으며 국내의 신문들도 앞다퉈 호외를 찍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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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온 나라 안에서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경기장을 가

득 메운 한국의 임원, 선수, 응원단은 시상식이 거행되는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으며 시상식이 끝난 후까지 양정모 와 대한민국

등을 외치며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근대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태극기가 시상식장 국기게양대 한복판에 가장

높게 올라갔고 애국가의 멜로디가 경기장에 우렁차게 메아리쳐나갔다. 한

국스포츠가 정상에 올라 세계를 내려다보는 첫 순간이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국의 양정모 선수가 마침내 금메달을 땄

습니다. 정규 방송을 중단한 채 흘러나온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

리고 있었다. 국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T V와 라디오 앞으로 몰려들었고

반복해서 들리는 아나운서의 멘트에 전국이 들썩거렸다.

그 후, 양정모는 1978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세계레슬링 선수권대

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8일 방콕아시아대회에서 다

시 우승하였다. 국가대표로는 국제무대에서 금메달 3, 은메달 1, 동메달 1

개를, 청소년대표로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차지하는 전적을 남겼다.

이후 지도자생활을 하여, 25년 간 몸담았던 조폐공사 레슬링 팀이 1998년

해체되는 1998년까지 레슬링계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그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1976), 체육회 최우수선수상(1976), 대한민국 체육상(1977)

등을 수상하였다.

3 . 한국레슬링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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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고유한 스포츠인 씨름과 유술이 있었으나 레슬

링 경기는 다른 근대스포츠처럼 외국에서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서구의 근대 스포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95년 2월 신

교육령이 공포되고 근대 교육기관이 개설된 이후의 일이다. 그 당시에 여

러 구기종목이 소개되어 서양인 선교사와 외국인 교사들에 의해서 보급되

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근대 체육에 대한 본격적 운영은

1910년을 전후하여 1920년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

를 통하여 각종 체육단체가 결성되어 1898년부터 훈련원, 장충단 등 여러

운동장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근대화된 스포츠와 전통적인 체육문화의 일부

를 청년들에게 지도하였다. 이를 모체로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의 접목을 통

하여 발전된 단체가 1906년 결성된 대한체육구락부였다.

한편 1903년 황성기독청년회는 본래 유니온구락부에서 발기되어 1905년

경부터 적극적인 경기보급과 청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회로

이 단체는 각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는 등 근대체육발전에 광범위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단체였다. 또한 우리나라 병식체조의 개척자이며

근대체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백린의 주동에 의해 1907년 결성된

대한 국민 체육회는 체육의 의의를 지육과 덕육을 포함시켜 국민교육 차원

에서 체육의 발흥을 주창하였는데, 당시 부족한 인식과 소홀한 취급을 당

하고 있던 체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강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그 이념적 의

의가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단체였다. 그 외에 1908년 결성된 단체로 우리

나라 최초로 연식정구를 제일 먼저 행한 회동구락부, 체육학의 연구와 체

육의 실천을 강조한 대동 체육구락부, 광학구락부, 우리나라 최초의 기계체

조 단체인 무도기계 체육부 등이 있었으며, 1909년에는 일본 유학생단체를

모체로 스포츠의 보급과 체육 계몽에 힘쓴 대한 홍학회 운동부, 우리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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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의 활쏘기 운동을 유지 존속시키고자 노력한 사궁회, 각종체조나 정구

회를 연일 거행할 계획할 계획으로 조직한 소년광창체육회 우리나라 체육

을 병식체조에서 학교체육으로 개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체조 연구회가

결성되었다.

191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체육부인 청강체육회, 농·상공부의 유

지들간에 친목과 오락을 위한 성계구락부 등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한국적

체육 풍토가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양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학교체육

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토대로 전개된 각종 과외 체육활동은 당시 사회체

육 전반을 사실상 주도하여 나가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그 한 예로 1920년

중앙예배당에서 조선체육회 창립총회가 발족하여 초창기의 고난을 겪으면

서 우리나라 체육의 정상적인 발전·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체육회들이 어떻게 레슬링을 보급하였는지에 관한 문건

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근대 스포츠처럼 레슬링이 일본에 먼저 보급

되고, 우리가 일제 하에 있었으므로 일본에 의하여 레슬링을 하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에는 명치 유신 이후 구미 스포츠가 많이 전래되어 보급되었는데 전

통적으로 재래 스포츠인 유도가 이미 국민들 사이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

기 때문에 레슬링을 보급하는 것을 저해하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가 되었

다. 그러나 요코하마, 고베 등의 지역에서 군대훈련·교육의 일환으로써 레

슬링이 행해져 테니스나 야구와 함께 레슬링을 접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

다.

레슬링이 일본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소화 1925년이다. 그 보급에 공

헌한 것은 당시 와세다 대학의 유도부였다. 이들은 미국에 원정 훈련을 갔

던 소화 5년(1930)에 가졌던 유도 대 레슬링의 시합을 계기로 레슬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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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귀국 후 유도부의 일각에 레슬링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1932년 4월 와세다 대학 체육회에서는 정식으로 레슬링부를 창

설하였고 그 영향으로 명치대학, 경응대학, 전수대학에 레슬링부가 창설되

어, 1936년 10월에는 4대학의 리그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레슬링은 이러한 일본 레슬링의 움직임에 자극 받아, 1936년

중앙 기독교청년 회관(Y. M . C. A )에서 조순동, 김후옥, 유덕길 세 사람이

레슬링부를 창설하여 Y. M . C. A . 유도부의 부원과 함께 하면서 시작되었

다(하경대, 1975: 43).

당시의 레슬링은 경기규칙 해석이 불충분하였고 외국잡지에 의한 기술의

습득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했으며 단지 신체의 단련에 불과 할 정도로 보

급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일본에 유학중인 대학생 레슬러들이 전 일본대학 스포츠계를 석권

하였는데 1936년도 전 일본 레슬링 라이트급 김종석(명치대)이 랭킹 2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동 체급에 랭킹 1위로 부상하여, 메이지 대학

레슬링부의 주장으로 크게 활약하였으며, 1939년에는 페더급의 곽동윤선수

가 랭킹 2위, 라이트급에 김종석선수, 미들급에 황병관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이듬해 1940년에는 페더급의 김극환선수가 랭킹 2위로 메이지

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본 레슬링계를 주름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39년 10월에 범 태평양 선수권대회가 도쿄 히비야 공

회당에서 개최되어 호주, 필리핀, 일본이 참가한 가운데 조순동선수가 Y.

M . C. A대표로 웰터급에 출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선수와의 대전하였다.

이후 레슬링기술의 보급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941년 4월 5일에는 경성부(서울) Y. M . C. A 주최로 제1회 선수권대회

를 개최하여 서양씨름이란 레슬링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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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4월 26일 서울 공설 운동장에서 국내 선발 선수와 재일 유학생간의

친선 경기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행해지게 됨에 따라 국내 홍보와

레슬링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폭제가 되었다.(하경대, 1975: 44).

제2차 세계대전의 말엽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는 일본 군국주의의 최

후발악으로 모든 스포츠 활동에 제약을 받아 레슬링을 포함한 전 스포츠가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그 후 1945년 조국 해방과 더불어 레슬링은 흥미 있는 종목으로 여겨져

전국에 도장이 급속히 설립되었는데, 동년 9월 평양 레슬링 연맹 회장인

김극환에 의하여 평양에 평양레슬링 도장이 최초로 개관되었다. 또한 일본

에서 레슬러로 활약하던 유학생들은 조국 해방의 기쁨을 안고 속속 귀국하

여 각기 고향에 레슬링 도장을 창설하여 레슬링 보급에 앞장서기 시작하였

다.

1946년에는 서울 왕십리에 근우 레슬링 구락부가 탄생하였으며(김성인

지도), 역시 같은 해 인천 레슬링 구락부가(김석영 지도)와 황해도 사리원

레슬링도장(신무룡 지도)이 각각 문을 열었다.(하경대, 1975: 47).

1948년에는 청량리 레슬링 도장(현동섭 지도)과 군산 레슬링 도장(곽남

규 지도) 청주 레슬링 도장(곽동윤 지도)이 발족하여 지역 레슬링 보급 공

헌한바가 지대하다. 또한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레슬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우수한 대표선수를 많이 배출시킨 한국체육관 이 창립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레슬링은 클럽활동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지역사회에

보급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초기도장의 보급현황은 < 표 -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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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6. 국내 보급 초기 도장

개설년도 도 장 명 지도자 장소

1 9 4 5

1 9 4 5

1 9 4 6

1 9 4 6

1 9 4 6

1 9 4 8

1 9 4 8

1 9 4 8

평양 레슬링도장

한국 체육관

서울 근우 레슬링 클럽

인천 레슬링 클럽

사리원 레슬링 클럽

청량리 레슬링 클럽

군산 레슬링 클립

청주 레슬링 클럽

김 극 환

황 병 관

황 병 관

김 석 영

신 무 룡

현 동 섭

곽 남 규

곽 동 윤

평 양

서 울

왕십리

인 천

황해도

서 울

군 산

청 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써 제14회 런던 올림픽

출전을 대비한 레슬링 붐이 서울 Y. M . C. A를 주축으로 일어났다. 서울

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방에서는 제14회 런던올림픽 대회를 목표로 맹훈련

이 시작되었고 Y. M . C. A 뒤뜰에서는 최종 선발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

는 유사 이래의 일대 접전이 벌어 졌으며 <표 - 7>와 같이 대표선수가 선

발되었다.

그리하여 레슬링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 시기부

터 싹 트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연습과 선수 양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대회에서 황병관선수가 웰터급 5위, 김석영

선수가 라이트급 6위로 입상한 레슬링은 우리 레슬링사의 일대 전환기였으

며 약진의 계기가 되었다. 국내 도처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지방에 레슬링

도장이 많이 생겨났으며 국외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슴에

자랑스런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처녀 출전하는 영예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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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제14회 런던올림픽대회 대표선수 명단

체 급 성 명 도 장 명

플 라 이 급 최 종 수 Y. M . C. A

밴 텀 급 한 상 룡 Y. M . C. A

페 더 급 김 극 환 평양 레슬링 도장

라 이 트 급 김 석 우 인천 구락부

웰 터 급 황 병 관 한국 체육관

미 들 급 박 병 철 한국 체육관

그러나 불행하게도 뜻하지 않는 6·25사변이 일어나자 부산 피난길에 나

섰으며 동란 중에 부산에서는 겨우 레슬링의 명맥유지에 급급할 정도로 선

수들은 빈곤한 생활을 했다.

해방 후 일단 정착되는 듯 보였던 레슬링은 사회의 혼란과 6·25동란이

라는 악재를 맞아 유명무실한 상황이 도래하였지만 레슬링인들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레슬링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

림픽대회에 김옥규 감독의 오태근(라이트급), 황재운(웰터급) 두 선수가 출

전했으나 참패하고 말았다.

1954년 제2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감독 겸 코치 신성호가 3명의 선수

를 인솔하여 출전한 결과 모두 입상하였다. 밴텀급 2위 한덕홍, 페더급 3위

김형준, 웰터급 3위 임배영 등이다. 이 대회에서 아시아의 패권이 눈앞에

있음을 지도자나 선수들은 직감하고 레슬링이 다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았

다.

1956년도의 레슬링은 비약의 해였다. 제16회 멜버른 올림픽대회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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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코치로 김극환이 선수 이정기, 이상균, 오태근 등 3인을 인솔하여 출전

했다. 밴텀급의 이상균 선수가 4위의 성적으로 입상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레슬링이 기술적으로 구미 각국에 비하여 너무나 뒤

떨어져 있고 선수들이 국제경기 경험 미숙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깨

닫게 되었다. 우리는 4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 대회나 4년 만에 열리는 아

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정도가 대회출전의 전부였다. 세계적으로 급진

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었던 기술 교류가 부재 되어 있었고, 그 결과 국제

레슬링계의 고아가 되어있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8년 제3회 도쿄 아시아 경기대회는 감독 여성인, 코치 김영준, 그리고

6명의 선수가 대거 참가하였으나 그다지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

당시 전적으로는 김지강 플라이급 5위, 임광재 밴텀급 4위, 강정호 페더급

4위, 봉창원 라이트급 3위, 최명종 웰터급 4위, 황재운 미들급 3위였다.

한국 레슬링 일반부 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열린 해는 <표 -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 제28회 전국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는 선수 수도 얼마 되지 않아 사설도장에서 선수훈련과 양성과정을 거쳐

각종 대회에 출전하였다.

고등부는 1963년부터 전국체전에 자유형경기를 시작으로 1964년에는 그

레코로만형 경기가 신설되었으며 레슬링에 등용문인 전국 신인 선수권대회

는 1950년 초에 시작되어 1986년부터 각종 대회가 많이 개최됨에 따라 이

대회는 없어졌다.

1960년대의 레슬링은 클럽의 레슬링에서 학교 단위의 레슬링으로 전향한

좋은 시기였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각 대학에도 레슬링부가 발족되어 선

배들이 기술지도에 적극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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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각종 국내 대회 개최

최초 개최 년도 대 회 명 장 소

1947년 10월 28회 전국체육대회 서울

1948년 대표선수 선발대회 서울

1950년대 초 전국 신인 선수권대회 서울

1973년 9.15- 16
제1회 문교부 장관기 전국학생선

수권대회
한성여고

1974년 7월 10일
제1회 전국 소년 아마추어 레슬

링 선수권 대회(유년부, 소년부)
한성여고

1975년 11월 대통령기 시·도대항 레슬링대회 충무체육관

1976년 9.5- 9.6
제1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

(양정모 올림픽 제패 기념)
장충체육관

1977년 4.29- 30 제1회 전국 대학선수권대회 용문고 체육관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 대회에는 감독 오태근 코치 이상균 선수 4명

임광재, 강정호, 봉창원, 최명종 등이 참가하여 봉창원선수가 라이트급 4위

의 성적을 거두었다.

1961년 요꼬하마 세계 선수권대회에 단장 이중호, 감독 차대익, 코치에

안광열 선수 5명 김경락, 이정극, 정동구, 오재영, 김정환 등이 출전했으나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 다음 해인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아시아 경기

대회에는 감독 강상훈, 코치 인광제 선수 5명 장창선, 최영길, 정동구, 강창

원, 오재영 등이 참가하였고 그 성적으로는 장창선 플라이급 2위 최영길

밴텀급 3위로 입상하였으며, 처음 그레코로만형에 출전한 웰터급의 오재영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를 계기로 우리 레슬링에서는 2가지 형태인 자유형과 그

레코로만형을 다 같이 연구 연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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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2월에 대한체육회에 우수선수 강화훈련단이 처음으로 발족 하게

되어 레슬링 협회에서는 이상균, 최종수, 최명종, 임광재 등 네 사람을 훈

련단 코치로 임명하여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의 선수 강화훈련단에 전담키

로 하였다. 1964년 대망의 제18회 동경올림픽 대회에서는 자유형 선수 6명

장창선, 최영길, 윤대기, 정동구, 최병섭, 강두만과 그레코로만형 선수 6명

신상식, 장이현, 김봉조, 김익종, 신동의, 이기열등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

가 출전하였다. 이 올림픽 대회에서 처음으로 자유형 플라이급 장창선 선

수는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정동구 선수는 6위로 최영길 선수는 5

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그레코로만형에서의 참패의 원인은 기술지도의 빈약

과 국제 시합에서의 게임운영의 부족이라 하였다. 그러나 고군분투한 우리

레슬링이 올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우리도 하면 된

다 는 용기와 신념을 선수들에게 불어넣어 주었고 일반 레슬링 팬에게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이 선수단의 금의환향과 더불어 레슬링은

전국 방방곡곡에 본격적인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각급 학교 레슬링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1966년 미국 토레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의 소망인 세계대회 금메

달은 장창선 선수가 획득하였다. 우리는 이 금메달을 타기 위하여 선수의

노력과 정진은 물론 많은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였으며 각계각층 사람들의

물심양면의 협조와 결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대회에서 레슬링 한국의

명성은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년 뒤 1967년에

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역시 자유형 플라이급에서

오정용 선수가 1위의 일본선수를 이기고도 3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올려

52Kg급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1968년 10월에는 제19회 멕시코 올림픽대회가 해발 2300m 되는 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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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렸다. 고지의 저기압 부담을 안고 경기를 해야되는 어려움 속에서 선

수들은 선전분투 하였으나 동경 올림픽대회 이후 세계대회로는 처음으로

한 사람도 입상하지 못하였다. 한 동안 상승가도로 달린 레슬링은 잠시 위

축되었다. 1969년 아르헨티나 마텔풀라타 세계 선수권대회에는 선수 4명이

참가하여 그레코로만형에서 밴텀급 안천영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여 그레

코로만형에서도 세계 정상을 제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다.

1970년 캐나다 에드몬드 세계 선수권대회에는 자유형에 5명과 그레코로

만형에 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자유형에 안재원 선수가 은메달, 그레코로

만형 주니어 플라이급 백승현 선수가 4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같은

해 12월에 제6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방콕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는 선수 7명이 참가하여 밴텀급 안재원이 은메달을 주니어 플라이급 김화

경, 플라이급 김영준, 페더급에 김문기 선수가 동메달에 입상하였으며 나머

지 선수들은 4위로 전원 입상하였다. 1971년 동경 주니어 세계 선수권대회

에서는 선수 9명이 참가하여 62Kg급 페더급에 양정모 선수가 자유형에 2

위, 그레코로만형에 3위를 하여 신진선수로 이때부터 양정모 선수의 실력

은 가능성이 보였다.

1972년 제20회 뮌헨 올림픽대회에는 자유형에 선수 3명 그레코로만형에

선수 1명이 참가하였으나 한국은 3회전에서 모두 탈락하는 참패를 당하여

잠시 실력의 퇴보를 가져왔다. 이 올림픽에서는 한국 레슬링이 멕시코대회

이후 두 번째 고배를 마신 대회이다. 협회는 신진 선수를 추천하였으나 2

년 또는 3년 전의 전적을 기준으로 하여 자유형 52Kg 김영준, 57Kg 안재

원, 90Kg 곽광운(재일 교포)과 그레코로만형에 57Kg 안천영 등 4명의 선

수가 참가하여 모두 3회전 탈락이라는 패배를 당해야 했다. 세계의 레슬링

은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현저하였으며 계속 움직이며 공격하는 토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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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을 우리 선수들의 운동방법으로는 필요한 막강한 체력을 육성할 수

없었다. 한국 레슬링의 체질 개선만이 국제대회에서 승리를 약속할 수 있

다고 통감한 대회였다.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아대회는 아시아대회 사상 처음으로 중공과 북

한이 참가하여 중공의 열풍을 몰고 온 대회이기도 하였다. 테헤란도

1800m 고지대로서 신체적으로 느끼는 고지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뮌헨

올림픽 참패 이후 피나는 훈련을 쌓은 선수들이 두드러진 성적을 올린 대

회였다. 즉 스포츠는 하면 된다는 실증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대회였다.

아시아대회 사상 최초의 금메달은 양정모 선수가 획득하였다. 페더급의 양

정모 선수가 금메달, 장호성 선수가 동메달, 그레코로만형의 백승현, 배기

열, 강용식 선수가 은메달, 최경수 선수가 동메달을 등을 얻어 아시아대회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어 세계무대를 향한 꿈이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에는 한국 레슬링이 공산권의 심장부인 소련에 입국하는데 성공하

였다 소련의 백러시아 수도 민스크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9월 10일부터 20

일까지 열렸다. 단장 권응팔, 감독 박재을, 코치 정동구, 선수 김화경, 전해

섭, 백승현, 김해영, 강용식 등 자유형 4명, 그레코로만형 3명이 참가하여

공산국 소련 상공에 태극기를 올려 국위를 선양한 것은 레슬링 사상 특기

할 만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3명이 동메달로 입상하였는데 자유

형의 주니어 플라이급에 김화경, 페더급에 양정모, 그레코로만형 플라이급

에 백승현 선수였다. 1974년에는 제7회 테헤란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린 레슬링은 1974년 이후 올림픽의 정상을 향하여 꾸준히

그리고 면밀한 연구계획으로 협회는 4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목적을

달성해 가면서 1976년 제21회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대회를 맞이하였다.

한국 선수단의 레슬링은 자유형은 코치 정동구를 비롯하여 5명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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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Kg 김화경, 52Kg 전해섭, 62Kg 양정모, 68Kg 고진원, 74Kg 유재권이었

으며 그레코로만형은 코치 김익종과 5명의 선수 48Kg 이인창, 52Kg 백승

현, 57Kg 안한영, 62Kg 최경수, 68Kg 김해명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캐나

다의 몬트리올로 향하였다. 7월 24일부터 4일간은 그레코로만형 경기였으

며 다음 4일간은 자유형 경기가 열렸다. 한국은 그레코로만형 경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자유형은 첫날부터 승승장구하여 4일째 되는 마지막날인

8월 1일 52Kg 전해섭 선수와 62Kg 양정모 선수가 결승에 올라간 결과 한

국 올림픽대회 참가 역사상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목

에 거는 영광을 레슬링의 양정모가 획득하였다.

양정모의 국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한국 레슬링은 열매

를 맺기 시작했다. 한국 레슬링 발전의 중흥단계라고 불리는, 1982년(제11

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부터는 중등부 레슬링 자유형경기 13체급이 신설되

었고 1986년 전국체전에서 대학부가 채택되었다. 1996년부터는 전국 소년

체전에서 중등부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경기가 신설되었다.

1984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됐던 LA 올림픽대회에서도 우리

나라의 레슬링은 위용을 떨쳤는데, 그레코로만형에서 김원기가 62Kg급에

서 금메달, 자유형에서 유인탁이 68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을 비롯

하여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의 성적을 거두었다. 1986년에 개최된 제10회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 9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에서도 그레코로만형 74Kg급에서 김

영남과 자유형 82Kg급에서 한명우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그밖에 은메달 2

개, 동메달 5개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레슬링이 국제적 우위를 보여주

었다. 1990년 제11회 북경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 11개, 동메달 4개

의 성적을 거두었고 1992년 제25회 바로셀로나 올림픽경기에서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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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Kg 박장순 선수와 그레코로만형 57Kg급에서 안한봉 선수가 금메달을

그밖에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 각 소속팀에 지도자 및 심판을 많이 배출하는 계기

가 되었고 대한레슬링 협회의 협조체제아래 각 시도의 경기력 수준이 평균

화를 이루며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과학적인 훈련으로 1994

년 일본 히로시마경기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의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그레코로만형 48Kg급에서 심

권호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장재성, 박장순, 양현모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

하였고 훌륭한 선수들이 각종 세계대회에 출전으로 실전 경험을 쌓아 세계

수준에 진입하는 최대의 발전기를 맞았다. 1998년 IMF의 여파로 모든 엘

리트 스포츠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하고 1998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레코로만형의 경우 금메달 2개와 동메

달 2개, 자유형도 은메달 1개를 획득하여 레슬링강국으로의 이미지를 세계

에 알렸으며 세계선수권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여세

를 모아 제13회 방콕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7개, 동메달 2개의 메달

을 획득하여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쾌거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서울, 북

경, 히로시마, 방콕대회에서 4연패의 위업을 달성과, 심권호 선수의 48Kg

급과 54Kg급 2체급 석권과 또한 박장순 선수의 올림픽 3회 연속출전에 메

달획득을 들 수 있다. 양정모의 금메달획득으로 시작된 레슬링의 명성이

올림픽의 명실상부한 효자종목으로서, 재확인된 계기였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내 주요 경기대회로는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

여 회장기, 양정모 올림픽 제패기념 KBS배, 대통령기, 문화관광부 장관기

대회가 있다. 이들은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신인선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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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세계대회에 파견할 선수들을 각 대회마다 수시로

선발전을 개최하여 선수들이 기술연마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에는 짧으나마 여자 레슬링의 역사도 있다. 1977년 7월 대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용인대학교 3명, 한국체육대학교 1명이 참가하여

75Kg체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그 이후 체계적인 대회참가 또는 훈

련은 하지 못해 침체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91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경기에 한국선

수 8명이 국제대회에 참석함으로서 이것이 한국 여자레슬링의 국제대회 참

가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여자 레슬링은 용인대학교와 부산경희여상의 유

도부원 중 기본체력의 소유자를 3개월 정도 훈련시켜 대만 국제대회에 참

가시켰다. 대회결과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 75Kg 전경

란 선수가 1위, 44Kg급 김희정 선수가 2위를 각각 차지했다.(레슬링소식,

1991: 통권제13호).

이후 부산에 있는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가 16명의 선수를 구성하여 1992

년 창단식을 가짐으로서 고등학교에 첫선을 보였으며 부산 양정모 올림픽

제패 기념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한국 여자 아마추어 레슬

링의 시작이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민병국, 2000: 32).

이러한 관계로 협회에서는 98년, 99년 동안 여자 레슬링의 활성화에 주

력하기 위해서는 98년부터 모든 협회주최대회에서 여자레슬링을 시범종목

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1998년 6월 현재 대학부에서는 용인대학교 15명이 등록하였고 신정여상

3명이 등록하였다. 대한레슬링협회는 98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대구 실내

체육관에서 양정모 올림픽 제패기념 제23회 KBS배 전국 레슬링 대회에

여자부 경기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여자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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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8명, 조선대 1명, 신정여상 4명 등 모두 13명이었으며 참가선수가

적은 관계로 체급 구분 없이 3그룹으로 나누어 자유형만 치렀다. 이 대회

에는 98년 2월 심판자격을 획득한 여성심판으로 김태희가 등장, 또 다른

관심을 모았다.(레슬링소식, 1998: 통권제37호).

여자레슬링은 사상 처음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다(부산일보, 2002. 1. 29). 이것이 우리 여자레슬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향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레슬링의 현

황을 인원변화, 체급변화, 올림픽 입상자 현황 등을 중심으로 각종 도표를

만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01년 대한 레슬링협회에 등록된 시도별 인원을 보면 서울과 경

기도의 등록된 인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1월 대한 레슬링협회에 등록된 시도별 선수인원을 살펴보면 < 표

-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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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9. 2002년 대한 레슬링협회에 등록된 시도별 인원

부별

시도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계

서울 63 79 54 32 228

부산 46 77 39 10 172

대구 48 55 · 12 115

인천 58 51 10 · 119

광주 34 34 13 11 92

대전 22 28 16 11 77

울산 18 6 · 2 26

경기 83 49 28 36 196

강원 60 40 24 19 143

충북 40 30 4 · 74

충남 30 24 1 10 65

전북 58 34 8 13 113

전남 36 29 22 10 97

경북 58 38 19 6 121

경남 25 22 14 7 68

제주 20 18 8 5 51

그 밖의 <표 - 10- 1> , <표 - 10- 2>을 통해, 국내 체급의 변천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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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0 - 1. 국내대회 일반부 체급 변천과정

체급

연도
핀급

플라

이급

밴텀

급

페더

급

라이

트급

웰터

급

미들

급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슈퍼

헤비급

총체

급수

1947 × 52 57 62 67 73 × 87 × × 6

1948 × 52 57 62 67 73 79 × × × 6

1949 48 52 57 62 67 73 × × × × 6

1950

1951 × 52 57 62 67 73 × × × × 5

1952 × 52 57 62 67 73 × × × × 5

1953 48 52 57 62 67 73 × × × × 6

1954 48 52 57 62 67 73 × × × × 6

1955 × 52 57 62 67 73 × × × × 5

1956 × 52 57 62 67 73 × × × × 5

1957 48 52 57 62 67 73 × × × × 6

1958 48 52 57 62 67 73 × × × × 6

1959 48 52 57 62 67 73 × × × × 6

1960 48 52 57 62 67 73 × × × × 6

1961 48 52 57 62 70 78 × × × × 6

1962 48 52 57 62 70 78 × × × × 6

1963 × 52 × × × × × × × × 1

1964 48 × 57 × 70 78 × × +97 × 5

1965 × 52 57 62 70 78 87 97 +97 × 8

1967 × 52 57 62 70 78 87 97 +97 × 8

1968 × 52 57 62 70 78 87 97 +97 × 8

1969 48 52 57 62 68 74 82 90 100 × 9

1970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71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72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73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74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75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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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0 - 2. 국내 대회 일반부 체급 변천 과정

체급

연도
핀급

플라이

급

밴텀

급

페더

급

라이트

급

웰터

급

미들

급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슈퍼

헤비급

총체

급수

1976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77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78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79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0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1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2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3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4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5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6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7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00 10

1988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89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0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1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2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3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4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5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6 48 52 57 62 68 74 82 90 100 130 10

1997 50 54 58 63 69 76 85 97 125 × 9

1998 50 54 58 63 69 76 85 97 130 × 9

1999 50 54 58 63 69 76 85 97 13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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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발전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올림픽에서의 메달획득이라는 성과로

빛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메달획득은 후배 레슬링 선수들에게 자

극을 주어, 레슬링 발전을 위한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

우선 1964년 장창선 선수의 동경 올림픽대회에서의 은메달 획득이 레슬

링계의 새로운 붐을 주는 계기가 되었고, 1966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

메달의 획득은 한국 레슬링이 최초로 세계 1위에 오르는 결실을 거두었는

데 이는 후배선수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특히,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가 한국 올림픽대회 역사상 최

초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이후로 우리나라 레슬링수준이 세계

상위권으로 도약했다.(민병국, 2000: 23).

1998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사상최고의 성적인, 그레코로만형의 경우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 자유형도 은메달 1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

한 세계적인 레슬링 강국의 위치는 이러한 계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이다. 이때, 특기할만한 것은 서울, 북경, 히로시마, 방콕대회에서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것과, 심권호 선수의 48Kg급과 54Kg급 2체급 석권과 또한

박장순 선수의 올림픽 3회 연속출전과 메달획득을 들 수 있다.

역대올림픽에서의 레슬링 메달현황을 보면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

메달 12개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 획득 이후 우리나

라 레슬링계에서 하면 된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이룬 결과라 하겠다. 물론

다른 종목에도 자신감을 주어 유도, 복싱, 태권도와 같은 투기종목들은 올

림픽 효자종목으로서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가 올림픽대회에서 항상 강국으

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2000년 애

틀랜타 올림픽까지의 올림픽에서의 레슬링 입상자들의 명단은 <표 -

11- 1> , < 표 - 1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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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1 - 1. 한국레슬링 역대올림픽 입상자

회 연도 개최지 선 수 체 급 순위

14 1948 런 던 김 석 영 F68Kg 6위

황 병 관 F74Kg 5위

16 1956 멜 보 른 이 상 균 F57Kg 4위

17 1960 로 마 봉 창 원 F68Kg 4위

18 1964 동 경 장 창 선 F52Kg 은*1

최 영 길 F57Kg 5위

정 동 구 F68Kg 6위

신 상 식 G52Kg 8위

19 1968 멕 시 코 시 티 신 상 식 G52Kg 8위

21 1976 몬 트 리 올 양 정 모 F62Kg 금*2

전 해 섭 F52Kg 동

김 화 경 F48Kg 5위

백 현 G52Kg 8위

23 1984 로스 엔젤레스 김 원 기 F62Kg 금

유 인 탁 F68Kg 금

김 종 규 F52Kg 은

손 갑 도 F48Kg 동

김 의 곤 F57Kg 동

이 정 근 F62Kg 동

방 대 두 G52Kg 동

김 영 남 G74Kg 4위

김 태 우 F82Kg 5위

한 명 우 F74Kg 6위

전 대 제 G48Kg 6위

박 병 호 G54Kg 8위

김 상 규 G82Kg 8위

24 1988 서 울 한 명 우 G82Kg 금*3

김 영 남 G74Kg 금

박 장 순 F62Kg 은

김 성 문 G68Kg 은

노 경 선 F52Kg 동

김 태 우 F90Kg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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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1 - 2. 한국레슬링 역대올림픽 입상자

회 연 도 개 최 지 선 수 체 급 순 위

24 1988 서 울 이 재 석 G52Kg 동

안 대 현 G62Kg 동

김 상 규 G82Kg 동*4

허 병 호 G57Kg 5위

유 영 태 G100Kg 6위

김 종 호 F52Kg 7위

윤 경 재 F72Kg 7위

조 병 은 F 100Kg 8위

권 덕 용 G48Kg 8위

25 1992 바 르 셀 로 나 박 장 순 F74Kg 금

안 한 봉 G57Kg 금

김 종 신 F48Kg 은

민 경 갑 G52Kg 동

김 선 학 F52Kg 4위

김 태 우 F 100Kg 4위

고 영 호 F68Kg 6위

박 성 하 F 130Kg 6위

송 성 일 G100Kg 8위

26 1996 애 틀 란 타 심 권 호 G48Kg 금

장 재 성 F62Kg 은

박 장 순 F74Kg 은

양 현 모 F82Kg 은

27 2000 시 드 니 심 권 호 금

문 의 제 은

김 인 섭 은

장 재 성 동

(체급에서 F는 자유형을 표시하며, G는 그레코로만형 표시를 말한다

* 1 - 첫 메달리스트를 뜻한다.

* 2 - 첫 금메달 리스트 뜻한다.

* 3 - 최중량급 금메달 리스트 뜻한다.

* 4 - 최중량급 메달리스트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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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건국 이후 올림픽 첫 금메달 획득의 의의

1 . 레슬링사적 의의

초기에 우리나라는 레슬링에 대한 경기 기술과 레슬링 경기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외국과의 실전교류를 통한 기술 습득이 어려웠다. 이에

레슬링은 일본에 유학한 우리 학생들에 의해 도입되면서 거의 일본 선수들

의 기술에 의존하였다. 그리하여, 레슬링 도입 초기에는 전지훈련시 주로

일본으로 훈련을 떠났다. 일본을 전지훈련지로 택하게 된 이유는 첫째, 경

비부담 문제, 둘째 지리적 여건으로 가까운 곳에 세계 랭킹 안에 드는 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일본국 사관대학 및 일본 자위대 레슬링

팀과 합동훈련을 하게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일본대표팀과 기술전지훈련을

통하여 기술 습득과 경기력 향상에 전념하게 되었다.

아마추어 레슬링이 국내에서는 평양 레슬링도장(1945. 평양), 한국 체육

관(1945. 서울), 서울 근우 레슬링 클럽(1946. 왕십리), 인천 레슬링클럽

(1946. 인천), 사리원 레슬링클럽(1946. 황해도), 청량리 레슬링클럽(1948.

서울), 군산 레슬링클럽(1948. 군산), 청주 레슬링클럽(1948. 청주) 등과 같

은 도장을 중심으로 수련되었고 해방직후 레슬링은 학교 레슬링부 중심으

로 체력훈련 및 매트 기술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이후 6·25동란을 겪으면

서도 국제대회 참가를 계속하였고 국제 경제와 정치 혼란 중에서도 레슬링

경기는 착실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1950년대 말까지 올림픽에 출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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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좋은 성적은 1948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런던 올림픽대

회에서는 자유형 68Kg급 김석영(6위), 자유형 74Kg급 황병관(5위)이었다.

그 후, 1960년대에 들어 학교 체육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전국의 중학

교·고등학교·대학교·일반부의 레슬링부가 창설되었으며 각종 국내대회

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렇듯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 어려운 출발을 했던 한국레슬링이

전 세계의 레슬링 강국들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세계 정상권의 성적들이 발전의 계

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한국 레슬링이 국제대회에서 맥을 이

어간 이 위대한 성적들은 지도자와 선수의 합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정모의 금메달이 이러한 지도자와 선수간의 합작을 중요시하

는 우리 레슬링의 발판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 레슬링사적인 의

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부족한 시설에서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에는 몇몇 스승들의 꾸준한 노력과 젊은 힘이 있었다. 양정모에게는 잊지

못할 선배이자 스승들이며, 레슬링계에는 유형무형의 영향을 미친 은인들

이었다. 유형적인 투자와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적인 토대

위에, 사제지간의 인간관계와 정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적인 요소가 좋

은 성과를 빚어내는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하겠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레슬링에서 금자탑을 이룬 양정모에 앞

서 후배들에게 커다란 빛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레슬링계의 선배선

수인 장창선이다. 그는 1964년 제 18회 동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1966년 토레도 레슬링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여 후배 선수

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양정모가 건국이후 올림픽 최초 금메달을 레슬링에서 가장 먼저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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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쾌거를 이룩하였다. 그 결과 타 종목 선수

들도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발전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러한

성적들로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

다. 즉, 양정모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이라는 자극제를 통한 한국 스포츠의

발전은 스포츠 외교능력과 행정 집행력, 선수양성 및 관리능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양정모의 금메달은 이렇듯, 우리 스포츠의 효도종목으로 레슬링의 자리

를 굳히게 함으로써, 레슬링계의 입지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는 레슬링사

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 국가적 의의

지금 우리는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모든 분야에서 숨

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모두들 역사의 전환을 방관하는 비겁한

지성인이 되지 않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변동에 따라 스포츠 분야에도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

며 많은 풍랑과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레슬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부정적이기 쉬워서, 레슬링운동을 단

순히 매우 격렬하며 부상이 우려되는 운동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우

리의 경우 양정모의 금메달 획득을 통해 레슬링은 국가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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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레슬링의 높은 위상은, 과거 경제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던 국민적

인 투지와 도전정신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부문으

로 비교해 본다면, 3D산업과 같이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레슬링을 비

롯한 투기종목이다. 그러나 양정모를 시초로, 우리나라가 이들 부문에서 거

둔 세계적인 업적은 산업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이뤄낸 우리 경제의 기적적인 성장에 토양이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전 국민 특히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

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준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앞에서도 말했듯이, 양정모의 레슬링 금메달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을 이뤄냈으며, 이러한 우리의 스포츠강국으로써의

위상은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우리 위상에 기여한 바가 막대하다. 시간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한 막대한 가치의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한국

스포츠 발전의 초석을 이룬 것도 양정모의 금메달 획득의 국가적 의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국 이후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인 수난을 통해, 초

기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는 낙후된 극동의 분쟁지역에 불과했던 것이 사

실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온 한국 스포츠 업적의

시발점은 분명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에게로 돌릴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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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스포츠의 하나인

레슬링의 형성과 발달과정 및 한국에 도입된 시기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레슬러 양정모가 대한민국 건국이후 최초의 금메달을 레슬링에서 획득

하였는데 그가 한국 스포츠에 미친 공적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비록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

았지만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뺏기고 설움과 울분

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주었듯, 1970년대 국민경제가 열악

하고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에게 신선한 승전보를 제공하여 온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

록,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던 불굴의 끈기와 의지에 기여한 바도 클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공헌도의 가치는 어떠한 재화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둘째, 엄청난 국위선양의 공적을 이루었다.

1년 동안에 외교관 수십 명의 외교활동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 외

교관이 세계무대에 파견되어, 우리나라를 알리고 그 지역에서 위상을 드높

이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정모는 세계적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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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에서 세계최고라는 성과를 획득함으로써, 세계 수

백 개의 국가에 명성을 한번에 떨쳤던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극히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극동의 작은 분단국으로 6·25전쟁이라

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부정적이고 낙후된 곳으로만 세계에 알려져 있던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계기라도 할 수 있다. 현재는 OECD회원국으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자리 매김을 한 우리나라의 당당한 위상은, 과거에

양정모의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국제적 업적의 기틀 위에 이루어 진 것이

다.

셋째, 스포츠 선진화의 초석이 되었다.

우리의 실력이 세계수준에 이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던 양정모의 성과

를 계기로, 우리 스포츠는 한 단계 높아진 선진화를 이루었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가 최초 금메달을 획득

한 이후, 불참한 모스크바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

림픽까지 5개 대회에서 계속 10위권이라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한 123명으로 구성된 IOC에서 3명 이상의 위원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스

페인, 캐나다, 독일 등 10개국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김운용, 이건

희, 박용성의 3명의 IOC위원을 배출해낸 스포츠 선진국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강국

이라는 확고한 위상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개

최부터 현재 2002년 부산 아시아드 경기대회 유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

대회를 치러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넷째, 후배들에게 확고한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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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1- 1>과 <표 - 11- 2>에서 살펴본 한국 레슬링 역대 올림픽 입

상자와 < 표 - 4- 1>과 <표 - 4- 2> , < 표 - 4- 3>의 역대올림픽 우리나라

전 종목의 메달현황을 살펴보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이후 올림픽

에서 거둔 성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의 메달획득으로 한국의 레슬링후배들은 물론이고 한국스포츠의 전 분야

에서 후배들이 세계무대로 발돋움을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스포츠인구의

저변은 확대되었으며, 협회의 임원과 선수들에게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훈

련 방법으로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후배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레슬링의

간판스타인 심권호 선수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그레코로만형 48㎏

급 우승,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그레코로만형 54㎏급 우승을 하는 등

올림픽 2연패와 2체급 석권이라는 성과를 얻어 낸 바 있다.

또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양정모 올림픽

제패기념 KBS배가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신인선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

기도 하였다.

위의 결론에 덧붙여 다음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세

계 10위권 이내의 훌륭한 성적을 거두게 된 데는 레슬링의 역량이 컸다고

본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레슬링 인구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

한 태권도와 같이 다른 투기종목이 성공한 사례를 연구하여, 레슬링을 생

활체육으로 정착시켜 레슬링 인구를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의 채택으로 생활체육으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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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링을 보급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건강관리를 원하는 국

민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생활체육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

면, 레슬링은 현 수준보다 낙후할 지도 모른다.

둘째,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클럽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인 한국 레슬링의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의 연구와 노력이 시도되

어져야 하며 그 일환으로 현재의 레슬링을 위한 운동환경과 레슬링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회 체육활동 제반문제를 충실히 검토하여야겠다. 지방

자치제가 자리잡아가고, 지역마다 동사무소, 문화센터 등의 시설에서 많은

클럽을 만들고 강습회를 만들고 있는 현실을 이용하여 클럽활동을 보급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레슬링 보급과 병행하여

지역마다 자리잡고 있는 스포츠센터에 레슬링강습을 보급하는 노력을 꾀하

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레슬링의 재미와 분위기 구축에 힘써야겠다.

6분 동안의 경기가 더욱 활동적이며 박진감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의 적용이 시종일관 스피드 감이 있어야 한다. 창조적이고

도 예술적인 레슬링이 되어야 재미와 분위기가 구축될 것이다. 경기기술동

작의 완벽성, 뛰어난 연결성,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술의 내용, 예술적 감각

의 아름다운 몸놀림, 민첩성, 스피드, 과감한 기술, 이러한 내용들이 레슬링

이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인기종목 중심의 편파적인 매스컴 보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스포츠소식지와 T V는 지나치게 인기종목 중심의 보도를 하고

있다. 인기종목의 방영권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비인기 효도종목인

레슬링은 경기결과조차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민적인 관심과 알

권리를 위해 매스컴의 편향적인 보도 관행도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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